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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TRACT>

A Study of Poem Teaching Method Based

on the Poet ic Speaker

K ore an E du c at ion B y u n g - Gy u n A n

D ire c te d by P rof f e s s or D on g Go o Jo

T his thesis pays attention to interact opposingly or teaches as

separate course in each cour se of teaching , also hardly brought out

t eaching m ethod of focus on learner which is considered immanent

characterist ic of poem in the existing education of poetry .

T his thesis intends to poetry education focused on learner s , and

seeks for teaching method of poetry that could be linked each course

which is from reception to creation of poem cooperatively .

In the chapter II, It should be considerate characteristic of poetic

dialog fir st and reflect on poetry education so that examines it s

m eanings and teaching aim s . In dialogical point of view , poetic dialog is

speaker - based dialog , and it differs from descriptive dialog and, in such

dialog , speaker ' s image expresses as an attitude tow ard object s . And

poetic speaker like this paves the way for interaction between readers

and text in concretization process of poem text , and contributes poetry

education focused on learner . Beside, It makes each course of teaching

organically

In the chapter Ⅲ, I concretely thought for speaker - based poetry clas s

m odels and ways . F or this , I apply imitation poem making , reception

theory , and intertextuality for teaching w ays which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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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ally each course of poetry teaching . T he class model is made

according to the order ; recit e - guess an speaker ' s im age - recite -

relish a speaker ' s at titude - recit e - m ake a imitat ion poem - pure

creation . And, I present teaching methods concretely according to the

clas s model which is discerned.

In the chapter Ⅳ, I applied the discerned class model and teaching

m ethods to the real education field, and compared the effect s of this

w ith the t eaching m ethods by elem ent s . It is the result s that

speaker - based teaching m ethod is effective, about 70% throughout

alm ost of part s .

In the above study , poet ic speaker could have interaction with learner s

through to find a speaker , to metathesize and to juxtapose a speaker ,

and to make imitation poem , etc. It prom otes learner ' s activity , and

links each cour se of teaching interactively , therefore , it could be a more

effective way of t eaching w ay .

However , It is improper to apply speaker - based teaching methods of

poetry to all poem s . T hat is , poetry of objective exhibit m odel is a

poetry that object is to be panoramic, so poetry education method

focused on not speaker but object is more effective . Besides , application

of speaker - based mutuality text need to develop of various teaching

m ethod and to secure of followed materials . In addition , it should be

developed various teaching m ethods of creation that is considered a

m ethod of acceptance and a special quality of creat ion ,connected

acceptance with teaching method of creat 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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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상상력을 계발하는 데 있고, 그러한

상상력은 주입식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점에서 시 교육이 학습자 중심의

지도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시 지도는 시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되어야 하며, 아울러 지도의

각 과정은 유기적이며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시 교육에서는 토의식 학습, 반응 중심, 수용이론 등의 일

반적 방법 외에 시의 내재적 특성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지도가 거의 보

이지 않으며, 지도 과정도 수용과 창작이 별개의 과정으로 지도되고 있고,

특히 수용의 하위 영역인 이해와 감상은 오히려 서로 대립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고는 담화적 관점에서 시의 화자에 주목하고

자 한다. 시의 화자는 모든 시에 존재하며, 시를 특징짓는 가장 중심 되는

힘으로 작용한다. 시의 수용에서 본다면, 화자는 그 성격에 따라 시의 어조

(tone)는 물론, 주제의 방향까지도 결정될 수 있으므로, 시를 선명하게 이해

하는 데 있어서 화자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1) 한편 담화 관점에

서 보면 시 텍스트는 특정한 상황에 있는 화자가 대상에 대한 태도를 청자

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독자는 화자의 발화를 엿듣는 상황에 있다. 독자는

이렇게 엿듣는 화자의 발화를 통하여 화자를 떠올릴 수도 있고, 화자를 통

하여 발화의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떠올려진 화자는 독

자와의 다양한 상호 작용으로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에 기여할 뿐만 아니

라, 지도의 각 과정을 유기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한다.

1) 장도준, 『현대시론』, 태학사, 1995,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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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의 화자를 통한 시 지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도 명시되어 있으나,2) 구체적인 지도 방법은 여전히 미흡하며, 학생과 교사

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3) 또한 화자 중심의 시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도 화자에 관한 학문적 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며,

그것도 대부분 담화적 관점에서 화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시 교육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어서, 화자 중심의 종합적 접근과 다양한 감상 방법으로

의 활용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시의 내재적 특성에 기초한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을

지향하며, 아울러 지도의 각 과정이 유기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된 시

지도 방법을 시의 화자를 통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 연구사 및 연구 방법

시의 화자에 대한 연구는 크게 학문적 연구와 교육적 적용을 모색한 연

구로 나눌 수 있다. 시의 화자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거의 모든 시론에서

그 개념과 유형, 기능이 언급될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담화

적 관점에서 시적 담화의 주체로 화자의 유형과 그 특성이 고찰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작품의 특성 고찰과 비교 분석도 깊이 있게 다루어져

왔다.4)

이러한 연구 성과는 시 교육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시의

구성요소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화자를 중심축으로 하여 지도 방법

을 모색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며, 그것도 대부분 시의 수용과 관련된 연

구들이다.

2) 교육부 고시 제1997- 15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국어, 도덕, 사회-』, 교육
부, 대한교과서, 1999. 87- 88면.

3) 송상윤, 「현대시 교육방법 연구 -화자 영역을 중심으로- 」, 홍익대 석사, 2000, 30면.
4) 조형순, 「현대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와 청자의 연구」, 경남대 석사, 1985.
정효구, 「김소월시의 기호체계 연구」, 서울대 박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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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적 화자의 교육적 적용을 수용적 측면에서 모색한 연구로, 시 텍

스트의 해석 체계 수립을 시도한 유영희의 연구5)를 들 수 있다. 유영희는

시 의 의사 소통 과정과 거리에 주목하여 텍스트의 해석 체계를 네 가지

로 나누고, 그에 따른 해석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의 연구는 시적 담화를

화자와 관련된 작자와 청자와의 관계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점

과, 이를 바탕으로 해석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방법론적 적용을 모색한 연구로는 정 경우, 이경숙, 송상윤, 박갑순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정경우6)는 시 맛보기는 담화 모습 찾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교사의 역할은 물음과 토의 거리를 만들어 제시하는 일이라 하여 그

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 모습을 제시하였다. 그의 연구는 시가 탐구의 대상

이라는 점과 교사의 역할이 학생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학

습자 중심의 시 지도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하겠다.

그리고 이경숙7), 송상윤8), 박갑순9)은 화자 중심의 시 지도 방법을 경규

진의 반응 중심 교수-학습 모형에 기초하여 수립하였는데, 그 중 박갑순은

구체적인 지도 방법으로 텍스트 상호성을 활용하고, 화자 변용을 통한 개작

과 모작의 지도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그의 연구는 화자와 독자와의

상호 작용을 창의적으로 모색한 지도 방법적 측면에서 주목된다.

이 밖에 화자와 수용자와의 치환을 통하여 지도 방법을 고안, 실천한 이

재문의 현장 연구10)가 있으며, 전국국어교사모임에서 펴낸 시 맥락 읽기 11)

도 화자 중심의 지도 자료라 할 수 있겠다.

5) 유영희, 「시 텍스트의 담화적 해석 연구 -화자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 1994.
6) 정 경우, 「시 맛보기 지도 연구 -담화 모습 찾기를 중심으로-」, 경상대 석사, 1994.
7) 이경숙, 「시적 화자를 중심으로 한 시 담론 교수-학습 방법 연구」, 강원대 석사,

1999.
8) 송상윤, 앞의 글.
9) 박갑순, 「시적 화자의 유형 분석을 통한 문학교육 방법 연구」, 아주대 석사, 2000.
10) 이재문, 「수용자와 시적 화자의 단계적 접근 지도를 통한 시 감상 능력 신장」, 제

43회 현장연구대회 국어교육분과, 1999.
11) 전국국어교사모임 지음, 『시 맥락 읽기』, 나라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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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시적 화자를 시 창작에 적용한 연구는 대부분 창작 과정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을 뿐, 화자를 중심으로 활용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그 중 강희근은 창작에서 화자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시점과 태도를 드러

내는 데 관여한다고 하며, 화자를 통한 시 짓기 연습으로 화자의 나이, 성

별, 처지를 바꾸어 창작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12) 또한 손은희는 패러디의

한 방법으로 화자를 활용하였는데, 주어진 시에서 화자를 교체함으로써 화

자의 태도나 어조를 패러디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13) 이렇게 시 창작에 화

자를 활용한 것은 비록 부분적인 활용이라 할 지라도 시의 화자가 시의 수

용과 창작에 유기적으로 지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이상의 여러 선행 연구들은 시의 수용과 창작면에서 화자와 시의 특성에

따른 해석 전략, 적절한 물음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지도, 화자와 학습자와

의 치환, 화자 중심의 텍스트 상호성의 활용, 화자의 변용을 통한 개작과

모작 및 패러디 등으로 화자 중심의 시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 방법이 화자를 중심으로 시의 다른 요소들을 아우르

지 못하고 별개의 요소로 지도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곧 화자는 텍스

트에 드러난 운율과 심상 시어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화자를 활용한 텍스트 상호성과 화자 변용은 화자와 관련된 요소, 특히 대

상과의 관계속에서 활용될 때 보다 효과적이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화자를 중심으로 수용과 창작이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러한

연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경규진의 반응 중심 수업 모형을 참고

로 화자 중심의 수업 모형을 제시한 것 외에는 시적 담화와 화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수업 모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이에 본고는 화자를 중심으로 시의 요소들이 통합되고, 학습자 중심을 지

향하며, 수용과 창작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된 수업 모형과 지도 방법을

12) 강희근,「시 짓기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3)」,『모국어 교육』제3호, 1985,
244- 258면.

13) 손은희, 「패러디를 이용한 시 창작 교육 연구」, 부경대 석사, 2001, 50-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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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시적 화자와 관련된

시적 담화의 특성을 고찰하고, 시 교육적 측면에서 화자 중심 시 지도의 교

육적 의의와 지도 방향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시적 담화

의 특성과 화자 중심 시 교육적 의의 및 방향을 바탕으로 수업 모형을 구

안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구안된 방법을 실제 작품으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자 한다. 여기서 실제 지도 대상 작품은 시인의 시점을 한 화자 14)의 시에

해당하는 중학교 2- 2, 11.시의 주제, (3)너를 위하여를 선정하였는데, 그것

은 화자 중심의 시 지도가 현상적 화자의 시에 보다 유용하며, 시인의 시점

을 한 화자의 시를 대상으로 한 본 수업 모형과 지도 방법이 허구적 화자

의 시 뿐만 아니라, 함축적 시인의 시각을 한 화자의 시까지도 그대로 확

대·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4) 장도준, 앞의 책, 182면에서 장도준은 시적 담화가 화자 중심의 담화임을 논증하
면서 화자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는데, 이 유형이 본고의 방향과 일치하
므로 이하 화자 유형은 이에 따르기로 한다.
(1) 표면에 나타나는 화자(현상적 화자)

1)허구적 주체로서의 화자 2)시인의 시점을 한 화자 3)허구적 객체로서의 화자
(2)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화자(함축적 화자)

1)함축적 시인의 시각 2)객관 제시형

- 5 -



Ⅱ . 시적 화자와 시 교육

1 . 시적 담화와 화자

시를 담화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 내에서 담화의 주체인 화자가 연구 대

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시의 내용과 정서를 주관하여 전달하는 목소리의 주

인공을 시적 화자라고 하는데, 담화의 주체로서 화자를 논할 때, 시인과 화

자와의 관계가 쟁점이 된다.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시란 인격 수양의 결과이며 내면의 음성으

로 인식되어, 시에서 표현되는 심상이나 정서가 그대로 시인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아주 자연스럽게 시인과 화자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굳어졌다.

그러나 시적 담화에서 주체는 시인=화자의 관계로 그리 간단 명료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곧 시적 담화에서 주체는 이중적인 체계를 띤다. 이 이

중성은 현실의 영역과 허구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실의 영역에서

주체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작가와 수용하는 독자이다. 실제 작가와 실제 독

자는 현실 속에서 생활을 하며 실제로 글을 쓰고 읽는 일상인이다. 그들은

작품 외부, 현실의 영역에 존재한다. 이들은 일상적 담론의 주체와 비슷한

위치를 가지며, 문학 작품을 매개로 실제 작가와 실제 독자가 만나는 텍스

트 외적 차원의 소통을 이룬다.

허구의 영역에서 담화의 주체는 다시 이중적인 소통 구조를 가지는데, 이

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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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t

실제 작가→ 내포 작가→ 화자→ 청자 →내포 독자 →실제 독자

<표- 1> 15)

위의 도표에서 텍스트 밖의 실제 작가와 독자는 작품에 직접 참가한 작

가와 독자가 아니라, 평상시의 일반적인 인간이다. 반면에 내포 작가와 독

자는 어떤 작품을 쓰고 읽는, 곧 작품의 창작과 해석에 직접 참여하는 작가

이며 독자이다. 내포 작가와 독자는 실제 작가와 독자처럼 현실 속의 인물

이지만, 실제 작가와 독자와는 달리, 그 작품에 관련된 개성을 지닌, 작가와

독자이다. 이에 비해 텍스트 내의 화자와 청자는 오직 작품 속에서만 살아

있는 존재들로, 작가에 의해 구성된 창조적, 허구적 인물이다. 곧 작가는 작

품 밖에 존재하지만 화자는 작품 안에 존재한다. 비록 서정시라 할지라도

시인이 작품 속에 들어가면 실제의 시인과는 다른 존재양식이 된다. 작품

속의 시인은 시인의 경험적 자아가 시적 자아, 즉 퍼소나로 변용, 창조된

것이지 시인의 실제 개성은 아니다.16) 화자는 시인에 의해 창조된 독자적인

인물이다. 시의 화자를 실제 시인과 구별함으로써 결국 시도 하나의 허구라

는 것이 드러난다. 시적 화자는 시인에 의해 창조된 개성이기 때문에 가장

주관적인 서정시라 할지라도 허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도표에서 보이는 관계들은 서사적 양식에서 보이는 담화를

시에 적용한 것으로, 시와 서사가 다르듯 시적 담화에서는 그 특성이 조금

달라진다. 이에 대하여 이숭원은 소설의 나레이터와 시의 퍼소나는 그 의미

와 기능에 있어서 뚜렷이 구별되는 점이 있다고 하며, 그 차이점을 설명하

15) S. Chatman, S tory and D iscours e , Cornell Univ Press, 1980, p. 151: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고려원, 1991, 179면.

16) 김준오, 『시론』, 제3판, 삼지원, 1995, 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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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7) 그에 의하면 소설의 화자는 사건 전개에 개입하기도 하고, 사건

의 바깥에 놓이기도 하면서 위에서 말한 대로 사건 전개 전체를 주도한

다 . 그러나 시의 화자는 언제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중시하면서, 그것

의 주관적 표출에 관심을 둘 뿐, 사건의 구성이라든가 인물의 설정 등에

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 이처럼 서사나 극은 반드시 이야기를 듣거

나 어떤 행동을 보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 그러나 시는 그러한 대상 없이

말하는 사람 혼자만으로 존재한다 . 말하자면 소설의 나레이터는 청자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지만 , 시의 퍼소나는 청자 없이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

한편 장도준은 같은 관점에서 화자 중심의 담화를 서정적 장르의 특성에

서 고찰하여 설명하였는데,18) 그에 의하면 시는 화자가 일방적으로 우위에

서는 주관적 장르로서, 시에서의 의미와 분위기는 화자의 태도에 의해 지배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극과는 달리 시의 청자는 언제나 듣는 입장이며, 청자

의 입장이나 태도도 화자의 말하는 방법에 의해 알려지며 결정된다고 설명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시의 담화는 서사적 담화와는 달리 화자 중심

의 담화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화자 중심의 담화에서 청자는 대상으로

작용하거나, 화자 혹은 대상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에 기여할 따름이다.

이에 따라 화자의 모습은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시의 화자는 시적 담화의 중심에 위치하여, 시를 창작하는 시인의

측면에서나, 시 자체의 측면에서나, 시를 수용하는 독자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시를 창작하는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시인은 화자를 통해서 세계

17) 이숭원, 「시 교육에 도입된 이론적 지식의 몇 가지 오류」, 『국어교육연구』2, 국어교육
연구회 편, 1995, 15- 16면.

18) 장도준, 앞의 책, 175-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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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태도를 표명하게 된다.19) 시가 창작될 때, 화자는 완전히 허구적

인물이 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시인의 시점을 하여 시인의 것처럼 제시

될 수도 있으며, 함축적 시인이 객관적 배역의 목소리를 통해 세계를 바

라볼 수도 있다. 즉 시인은 시의 화자에게 일정한 성격을 부여하고, 알맞

은 표정과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드

러내는 것이다 . 다음으로 시 텍스트 자체의 측면에서 볼 때 , 시의 화자는

작품 전체의 내용과 태도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

다 .20) 곧 시는 자족적 유기체라는 신비평적 관점에서 보면, 시적 화자는

필연적으로 그의 목소리인 어조와 연관되고, 시의 요소들은 효과적인 어

조 형성에 기여하므로 , 결국 시의 세부적 요소들인 어조 , 배경, 거리, 태

도 , 비유 , 시어, 심상 , 운율 등은 모두 화자에 의해 조정된다 할 것이다 .

화자의 이러한 기능에 대하여 윤석산21)은 시의 화자는 작품의 모든 국면

을 지배하는 주체가 된다고 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시적 담화에서 화자

는 서사와 극적 장르와는 달리 , 해설자와 주동적 인물의 기능을 함께 가

지고 있어서, 그의 행위와 정서가 곧 시의 의미적 국면이 된다고 하였다 .

또한 그는 시적 담화의 화자는 1인칭 소설의 <나>와 비슷한 존재이되,

그보다는 휠씬 강력한 존재라고 하면서 , 그것은 1인칭 소설에서 <나>는

작품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의 행위에 의해 제한을 받지만 , 서정적

장르의 <나>는 작품의 모든 국면을 지배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하였다 .

한편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시의 화자는 시를 전체적으로 보다 명확히,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해 준다. 그것은 먼저 시적 메시지가 작가가 아

닌, 화자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이며, 화자의 성격에 따라 시의 어조(tone)

는 물론, 주제의 방향까지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 강남주, 『반응의 시론』, 형설출판사, 1990. 73면.
20) 윤석산, 『현대시학』, 새미사, 1996. 110- 112면.
21) 윤석산, 위의 책,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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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적 화자와 시 교육

(1 ) 화자 중심 시 교육의 의의

시의 화자는 시 교육에서 무엇을 통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방법론

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22) 본장에서는 시적 화자가 시에 접근하는 방

법으로써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를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적 측면과 시의

수용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과 화자

시 교육의 여러 가지 목적 중,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상상력의 계발 혹은

세련이라고 볼 수 있다.23) 여기서 상상력이란 의미의 구성적 능력을 말하

며 이를 문학에 적용해 보면 문학을 통한 세계의 인식, 비판, 창조의 능력

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각 인식적, 조응적, 초월적 상상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상력은 주입시킬 수 없다. 다만 상상력이 뛰어난 작품을 체험하도

록 함으로써 상상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는 있을 것이다.24)

여기서 인식적, 조응적, 초월적 상상력은 시의 이해와 감상과정에 작용하

며, 그 과정은 무엇보다 수용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 시 교육의 당위성이 있다 하겠

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 대한 특성을 이상구는 전통적인 교육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2) 윤여탁, 『시교육론』, 태학사, 1996. 147면.
23) 양왕용, 『현대시교육론』, 삼지원, 1997. 19면.
24)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제3판, 삼지원, 1999, 68-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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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전통적인 교육과 학습자 중심 교육의 비교25)

전통적인 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

바탕
이론
＊행동주의, 객관주의

＊진보주의 교육 사조, 인지심리학, 구성
주의

지식관

＊학습자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에 대한 객관적 지식 사항
의 수동적 암기
＊단편적 지식의 양 중시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구성해 낸 의미
＊지식의 수준과 질 (고등 사고력 중시)

교육관

＊교육의 주체는 교육자
＊교육은 미래의 성인 생활의
준비이다.
＊학생의 흥미, 개인차, 개성,
능력 중시 않음.
＊학문의 논리적 체계 중시
＊박학 다식한 인간 육성

＊교육의 주체는 학습자
＊교육은 아동의 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
에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
시킬 수 없다.
＊학생의 흥미, 소질, 개성, 창의성, 내적
동기 중시
＊실생활의 경험 중시, 과제 중심 교육,
문제 해결 능력 강조
＊창의적 합리적 인간 양성 목적

수업
형태

＊교사 중심, 결과 중심, 교재
중심
＊일제 학습, 교사의 명령, 강
제, 처벌 공포

＊학생 중심, 과정 중심, 활동 중심
＊개별화 학습, 토의 학습, 자율적 선택
강조

학생의
역할
＊타율적, 수동적, 추수적 ＊자율적, 능동적, 자발적

교사의
역할
＊통제자, 감독자, 지식의 제
공자

＊안내자, 상담자, 조성자, 조력자, 촉진자

위에서 살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요약하면 학습자 중심은 교사 중심,

텍스트 중심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교사 중심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교육 활동의

주체가 학습자요, 교사는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화자

중심의 시 지도는 시의 수용에 있어 학습자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곧 시의 화자는 시의 각 구성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특정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

25) 이상구,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 1998.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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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화자 중심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이해가 감상의 바탕으로 연계됨으로써, 감상의 다양성 속

에서도 자의적 감상을 학습자 스스로가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

의 화자는 학습자와 동등한 인격체로서 치환이 용이하여, 시의 장르적 특성

에서 드러나는 불확정 요소와 빈 곳을 보다 주체적으로 보완, 완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텍스트 중심에 대응되는 학습자 중심이란 주어진 텍스트에 학

습자를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학습자의 여건에 맞게 다

양한 텍스트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화자 중심의 지도는 [주제

- (화자-대상)]의 관계에서 유사성과 대조성의 맥락으로 텍스트 상호성을 확

대,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그렇게 주어진 텍스트에서 화자의 병치와 학습

자와의 치환을 통하여, 학습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의 수용과 화자

시의 수용 과정을 이해와 감상으로 볼 때, 화자 중심의 지도는 무엇보다

이해와 감상의 상호보완적 연계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의 시 교육은 이해와 감상이 서로 대립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실제로 80년대까지 우리 시 교육의 주류를 형성해

온 신비평은 시의 구성 요소를 통한 분석적 방법으로 시의 이해에는 긍정

적으로 기여하였지만, 감상의 다양성을 제한하여 시 교육의 목적인 상상력

계발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26) 그리고 신비평의 대안으로 80년대부

터 현재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수용이론은 학습자의 기대지평에 주목하

여 다양하고 풍부한 감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 교육적 의의와 당

26) 정재찬, 「현대시 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 1996,
117-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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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이 있으나, 해석의 방법론과 기준 부재로 감상의 무정부주의를 초래하

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27)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화자 중심의 시 지도는 먼저 시의 이해 과정에

서 시의 구성요소를 아우르는 전체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효과적인 이해

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지나친 분석을 방지할 수 있다.

참고로 다음 작품을 보자.

열매 몇 개

고은

지난 여름내

땡볕 불볕 놀아 밤에는 어둠 놀아

여기 새빨간 찔레 열매 몇 개 이룩함이여.

옳거니 ! 새벽까지 시린 귀뚜라미 울음소리

들으며 여물었나니.

위의 시는 가을날에 화자가 빨간 찔레 열매를 보면서 하나의 생명이 성

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인내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에서 화자는 찔레 열매가 겪었야 했던, 시련과 고난의 여름과 가을을 회

상하며,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인내한 찔레 열매에 감동하고 있다.

이러한 시를 이해함에 있어, 운율을 단순히 4음보 중심의 내재율이라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1연 1행의 쉬어줌에서 차분히 과거를 회상하는 화자, 1

27) 권혁준, 『문학이론과 시 교육, 박이정』, 1997. 168-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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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행과 2연 1행의 빨리 읽음에서 고난으로 격한 목소리의 화자, 2연 2행

의 쉬어줌에서 감동하는 화자로 지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달리 말하

면 운율, 심상 등의 요소별 분석보다는, 이러한 요소를 화자 중심으로 통합

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시 전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자 중심의 이해는 감상의 바탕으로 연계됨으로써 올바른 감상에

기여한다. 그것은 텍스트의 이해가 올바른 감상의 기준이 되는, 즉 텍스트

구체화의 적합성28)을 도모함으로써 학습자의 자의적 감상을 방지할 수 있

기 때문이다.

(2 ) 화자 중심 시 교육의 방향

시의 화자는 시 텍스트를 지배하는 요소로, 독자와의 다양한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효과적인 시 교육의 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서

그 활용 방향은 학습자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도의 각 과정이 상호 보완적

으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것은 수용 이론이나 텍스트

상호성, 창작 개념의 확대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1) 화자와 독자의 상호 작용

한편의 시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하나의 텍스트는 독자의 참여로 불확정, 부재요소를 채워감

으로써 결국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시의 화자는 시적 담화에

서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주체요, 인격체로서 독자와의 원활한 소통에 보다

용이하다. 이와 관련하여 강남주29)는 화자와 독자의 관계가 독립적 관계이

28) 류덕제, 「학습자중심 문학교육연구」, 『문학과 언어』 16, 문학과 언어 연구회,
1995. 333- 338면.

29) 강남주, 앞의 책,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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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상보적 관계로, 한 편의 작품이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

적 화자와 시적 독자의 협력 관계가 필수불가결의 요건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윤여탁30)도 같은 관점에서 시를 제대로 감상하는 길은 독자가 시의 주

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독자들은 시를 읊고 있는

사람—시인이거나 시적 화자, 서술자—과 같은 자리에 서야 한다고 하였다.

텍스트 수용과정으로서 이러한 화자와 독자의 상호 작용은 수용이론의

구체화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구체화 이론이란, 문학 텍스트에는 불확

정적인 빈 자리가 남아 있는데, 독자는 텍스트를 수용하면서 그러한 빈자

리를 채워간다는 것이며, 그 과정이 바로 구체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렇

게 수용이론에서는 독자의 구체화 과정을 중시하여 구체화 과정 이전의 것

을 텍스트(T ext )로, 과정 이후의 것을 작품(W erk )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

한 구체화 이론에서 이저(Iser )는 독자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여 심미적 구

체화 이론 31)으로 설명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문학 텍스트의 본질은 텍스트

효과 구조와 독자 반응 구조간의 상호 작용이며, 문학 작품의 내용은 텍스

트 속에 감추어진 의미만이 아니라, 텍스트의 구조가 발휘하는 구조적인 힘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구체화는 의미 구성만이 아니라, 이 구조

적인 힘을 체험하는 것이라 하였다.

한편 구체화의 과정은 기대 지평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야우스에 의해

제기된 기대 지평은 수용자가 지닌 창작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범주 및

한계를 가리킨다. 이러한 기대 지평은 텍스트의 이해를 위한 수용자의 실제

적인 전제조건들이며, 한 편의 작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바탕을 이룬다.

야우스는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독자가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경

험적인 요소에 의해 텍스트가 이해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선험적 요소의 심

리적인 작용을 수용자의 1차적 지평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1차적 지평은 텍스

트의 지시 내지는 암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조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텍스트

30) 윤여탁, 앞의 책, 146- 147면.
31) 차봉희 편저, 『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1995. 83,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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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나 지평의 전환을 이루기도 하면서 확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담화 관점에서 볼 때, 시 텍스트는 화자 중심의 담화라는 점에서,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 작용은 화자와 독자의 상호 작용으로 볼 수 있다. 여

기서 시의 화자는 대상과 청자, 또는 내포 독자와의 관계 속에 있으므로 텍

스트 밖에 존재하는 실제 독자와의 대화는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 곧 독자

는 화자의 발화를 엿듣는 형식32)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자와 독자와

의 대화는 먼저 텍스트 속의 화자를 찾는 과정과 파악된 화자와 독자와의

상호 작용 과정을 밟게 된다. 그리고 파악된 화자와 독자와의 대화는 화자

되어 보기 , 화자 변용 , 화자 견주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화자 견주기는 텍스트 내면화에 유용한 방법이라 생각되며, 이를 위

해 텍스트 상호성을 활용할 수 있겠다.33)

텍스트 상호성은 원래는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으로 번역되었던 것

으로 하나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들과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며, 이는 모든 텍스트 사이의 영향과 수용 및 문학사에서의 상관관

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34) 이러한 텍스트 상호성은

현재 상호텍스트성35), 혹은 텍스트 상호성36)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32) 이숭원, 「시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소고」, 『한양어문』13, 한양어문학회, 1995.
518- 520면.

33) 강수정, 「시교육에서의 내면화 방법 연구」, 경북대 석사, 1998. 20- 22면에서 강수
정은 텍스트의 내면화 과정을 <동화-거리두기(가치화)-비교하기(가치의 체계화)-평
가하기(가치의 수용)>의 4단계로 제시하면서, 이 중 비교하기의 방법으로 상호텍스
트성의 원리가 응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34) 윤호병, 『비교문학』, 민음사, 1994, 338면.
35) 이상구, 앞의 글, 80- 83면.
강수정, 앞의 글. 20- 22면.
김정우, 「상호텍스트적 시 교육에 관한 연구,-정지용의 시텍스트를 중심으로」, 서
울대 석사, 1998, 7, 29면.
교육부 고시 제 1997- 15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국어-』, 대한교과서,
2000. 324- 325면.

36) 김주향, 「시 교육 방법 연구 -상상력 계발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 1991. 27면.
교육부 고시 제 1992- 19호,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대한교과
서, 1995. 386- 387면.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 개론』, 삼지원, 1999. 400- 4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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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체로 상호텍스트성은 좁은 의미로 비평에서 사용되고, 텍스트 상호성

은 보다 확대된 의미로 시 교육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다. 본고에서는 그

확대된 의미를 시 교육에서 활용하고자 하므로 텍스트 상호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텍스트 상호성은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풍부한 감상, 곧 학습자 지평

의 전환과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유용한 개념이며 작품내적 의미(텍스트의

의미)의 확정에 기여하고 담화적 의미의 확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작품에 대하여 유사성과 대조성의 맥락으로 인한 텍

스트 상호성은 텍스트의 의미와 담화적 의미를 다양하게 조망, 그 의미를

확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자료가 주어짐으로써, 그 동안 시 감

상 지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던, 학습자의 자의적 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텍스트 상호성이 시 교육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

존의 주제, 제재, 작가면의 텍스트 상호성에서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

어야 하겠는데, 그런 점에서 시의 화자는 화자-대상의 관계에 따라 유사성

과 대조성의 맥락으로 텍스트 상호성을 보다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수용과 창작의 연계

시의 창작은 수용과 똑같은 무게로 문학 교육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은 수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최근 이렇게

수용에 편중된 시 교육에 대한 반성과 함께 창작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

고, 아울러 수용과 창작의 통합적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문학 교육이 총체적인 문학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있다면, 그 문학 능력은

단지 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문학을 창작하는 힘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곧 총체적 문학 능력이란 문학을 생산하고 향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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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을 포함하는 능력이어야 하는 것이다.37)

이러한 관점은 7차 교육과정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인데,38) 그것은

문학의 내용 체계를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에 대한 태도로

구분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할 것이다.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창작

교육은 독자적으로 새로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의 수용과 창작을

분리시키지 않고 조화롭게 결합시켜 구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

면 문학 작품의 수용과 창작을 분리시키지 말고, 결합하여 학습하도록 하자

는 것이다. 이는 【기본】과 【심화】로 이루어진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에

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면 7차 국어과 교육 과정 9학년 문학 내용 (3)작품에 쓰인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 의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에서 【기본】작품

에 쓰인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찾고, 그 특징과 효과에 대하여 말한다. 와

【심화】작품에 쓰인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글을 쓴다. 에서 수

용(【기본】)을 근거로 창작(【심화】)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

한 예는 8학년 문학 내용 (3)이나 10학년 문학 내용 (3)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수용과 창작이 통합된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창작의 개념이 확대

되어야 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기존의 창작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중시

하는 창작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정구향·최미숙39)은 창작의 개념을

언어의 문학적인 표현 방법으로 확대하여 재개념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언

어의 문학적인 표현 방법에는 일상적인 순수 창작외에 개작, 모작을 포함하

여, 문학 작품의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창조적으로 표현한 것 등을 포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국어 교

37) 문학과 문학교육연구소, 『창작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사상사, 2001, 27면.
38) 교육부 고시 제1997- 15호, 『국어과 교육과정[별책5]』, 대한교과서, 1997. 문학 8학
년 (3)항, 9학년 (3)항, 10학년 (3)항, 93, 101,110면 참조.

39) 정구향·최미숙,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창작 교육」, 『국어교육』, 한국국어
교육연구회 편, 박이정, 1999. 232- 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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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의 창작 교육을 염두에 둔다면, 창작이 결과 뿐만 아니라, 그 과정

도 함께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 시의 수용과 창작을 연계 지도함에 있어 그 방향은 수

용이 창작에 기여하고, 창작이 깊이 있는 수용에 도움이 되는, 상호 보완적

인 지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의 수용이 창작에 기여함은 여러 연구자들

의 글에서 알 수 있는데, 그 중 강희근40) 시를 잘 지으려면 맛보기(수용)

쪽에 서서 곰살맞게 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시짓기 연습의 기초 단계를 둘로 나눌 때, 남의 시를 읽는 단계가 그 첫째

라 하여 짓기에 앞선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창작의 입장에서

보면 수용과 창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학생들이 창작을 통하여 시인의

입장이 되어 봄으로써 시를 보다 깊이 있게 수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시의 수용과 창작을 연계 지도함에 있어 시의 화자는 그 한 방법

이 될 수 있다. 그것은 화자 중심으로 시를 수용할 때, 화자와 독자가 치환

되는 과정에서 독자들은 화자의 입장에서 발화(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감

상하게 되는데, 그것은 특정한 화자(독자)의 내면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

연스럽게 연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자 중심의 수용과 창작의 연계에 대

해 유영희41)는 화자를 통해 이미지를 그려 나가게 하거나, 화자와 청자의

상황에 따라 창작을 연습하는 등 다양한 창작 지도가 가능하며, 이는 화자

의 기능이나 시의 구조를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그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40) 강희근, 「시짓기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Ⅰ)」, 『모국어 교육』 1, 모국어교육
학회, 1983, 80- 81면.

41) 유영희, 「시의 화자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김은전 외, 『현대시교육론』, 시와
시학사, 2000, 261- 2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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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화자 중심 시 지도 방안

1 . 수업 모형

수업 모형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기존의 교사 중심, 분석 중심 모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학습자 중심의 모형을 지향하

고 있다.

그 대표적 모형으로 곽동훈의 맛보기 중심 수업 절차42), 구인환 등의 시

수업 절차 모형43), 경규진의 반응 중심 교수 학습 모형44), 권혁준의 통합

적용에 의한 교수-학습 모형45)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밖에 강수정의 내면

화 중심 모형46)이나, 수용이론에 바탕을 둔 모형47)도 시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하겠다.

이 중 곽동훈은 맛보기 중심의 수업 절차에서 지도 과정을 가락 읽기-머

리속 그리기-가락 읽기-생각하기-가락 읽기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시의 요

소별 분석을 지양하고, 맛보기 중심의 통합적 지도를 강조하였다는 점과,

학생들이 즐겨 시를 읽는 습관을 기르기 위하여, 각 단계 사이에 읽기를 넣

은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본고는 화자를 중심으로 시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아우르고 수용

과 창작의 각 단계을 유기적으로 연계, 지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

이 있으므로, 곽동훈의 수업 모형을 바탕으로 삼고, 앞서 논의된 Ⅱ- 2- (2)

화자 중심 시 교육의 방향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모형을 구안하고자 한

42) 곽동훈, 「중등학교 시 지도 연구」, 『모국어교육』4, 모국어교육학회, 1986,
177- 178면.

43) 구인환 외, 앞의 책, 268- 269면.
44) 경규진, 「반응중심 문학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 박사, 1993, 168면.
45) 권혁준, 앞의 책, 267- 268면.
46) 강수정, 앞의 글, 38면.
47) 주진영, 「현대시 교육 방법 연구」, 충남대 석사, 1993. 20- 30면.
윤미영, 「수용론적 시 감상 지도 연구」, 전남대 석사, 1999. 34- 35면.
문영희, 「시 교육의 수용론적 방법 연구」, 교원대 석사, 2001. 76-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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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Ⅱ- 2- (2)- 1)화자와 독자의 상호 작용에 관련하여, 시의 수용을 이

해와 감상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것은 이해와 감상이 이미 문학 교육에

중요한 개념으로, 문학 교육 설계에 많이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학의

수용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의 이해와 감상은 내면화 과정과 함께 그 범위와 경계가 분명

히 구분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감상의 개념은 쓰이는 맥락에 따라 편차가

심하며48) 논자에 따라서 그 범위와 경계가 다르게 사용된다. 이에 이지호는

텍스트에 반영된 작가의 세계 해석을 파악하는 과정을 이해로, 텍스트에 대

한 독자의 해석을 감상으로 구분하고 그 특성을 설명하였는데49), 본고는 이

지호의 견해에 따라 독자에 의해 텍스트의 의미가 파악되는 과정을 이해

로. 그렇게 파악된 텍스트의 의미에 대하여 독자가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감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와 감상으로의 시 수용 과정을 화자와 독자의 상호 작용 과

정에 적용해 보면, 이해는 시 텍스트를 통하여 화자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감상은 그렇게 파악된 화자와 독자와의 상호 작용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여기서 지도의 각 단계를 화자를 중심으로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이해 단계

를 화자 모습 떠올리기로, 감상 단계를 화자 태도 음미하기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해 과정 중, 텍스트에 드러난 표현으로 화자를 찾는 과정을

화자 표상 찾기로, 텍스트의 불확정적인 빈 자리를 채워감으로써 화자를

찾아가는 과정을 화자 상상하기로, '화자 표상 찾기와 화자 상상하기를

종합하여 화자의 모습을 온전히 그리는 단계를 화자 설명하기로 설정하고

자 한다. 또한 감상 과정 중, 텍스트 상호성을 활용한 화자 견주기는 화자

의 병치로, 화자와 학습자의 상호 작용은 화자의 치환으로 설정하고자 한

48) 박인기, 「문학 텍스트의 종합적 감상을 위한 교육T V프로그램 설계 방략」, 『국
어교육』 6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9, 30면.

49) 이지호, 「문학 교육에서의 이해와 감상의 문제」,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
집』5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6, 33면.

- 2 1 -



다.

둘째, Ⅱ- 2- (2)- 2)수용과 창작의 연계와 관련하여, 화자 중심의 수용과

창작을 연계 지도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지도 방법으로 모방시 짓기 과정

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것은 화자를 중심으로 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습득

된 표현 방법을 곧바로 변용하여 창작하기에는, 학습자 자신이 아직은 미숙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작품 속 화자의 표현 방식을 그대

로 모방하는 단계에서, 점차 많은 부분을 변용하여 표현하는 단계로 발전시

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개작, 모작 등의 모방시 짓기는 효과적인 창

작 지도 방법으로 많은 논자들50)이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51)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방시 쓰기가 주제, 제재, 화자 등에서 어느 하나

만을 바꾸어 모방함으로써, 단순히 표현 기법만을 익히게 되거나, 언어적

유희에 머무르게 된다는 점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화자 중심의

모방시 쓰기에 있어, 시의 수용과 연계된 [주제- (화자-대상)]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단계별 지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곧 처음에는 같은 주제에

화자만 바꾸기에서, 점차 화자와 대상 바꾸기로 발전시킴으로써, 순수 창작

으로 나아가는 창작 지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곽동훈의 맛보기 중심의 수업 절차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시를

즐겨 읽는 습관을 기르기 위하여, 수용의 각 과정은 읽기(낭송)로 연결되도

록 한다. 운율을 특성으로 하는 시에서, 읽기는 시다운 맛과 함께 첫 느낌

이 형성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소리 읽기(가락 읽기)에서 뜻 읽기(내용)로

단계적 지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읽기를 시 지도 과정의 연계로, 각 단계 사이에 넣으면 1단계는

50) 정구향·최미숙, 앞의 글, 232- 233면.
문학과 문학교육연구소, 앞의 책, 27면.

51) 교육부 고시 제1997- 15호, 앞의 책 [별책5], 114,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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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 읽기가 될 것이고, 화자 모습 떠올리기 다음에 이루어지는 2단계 읽

기는 가락과 화자의 모습에 어울리는 읽기가 될 것이며, 화자 태도 음미하

기 다음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3단계의 읽기는 가락, 화자의 모습, 화자의

태도에 어울리는 읽기가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화자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화자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

1. 시의 수용

(1) 시의 이해

1) 낭송

2) 화자 모습 떠올리기

① 화자 표상 찾기

② 화자 상상하기

③ 화자 설명하기

3) 낭송

(2) 시의 감상

1) 화자 태도 음미하기

① 화자의 병치

② 화자의 치환

2) 낭송

2. 시 창작

1) 모방시 짓기

① 화자 바꾸기

② 화자와 대상 바꾸기

2) 순수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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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도 방법

(1 ) 낭송

본고에서의 낭송은 학생들에게 시를 즐겨 읽는 습관을 기르고, 수용의 각

과정을 정리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3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진

다. 1단계는 운율에 맞추어 읽는 소리읽기 단계이며, 2, 3단계는 각각 화자

의 모습과 태도에 어울리게 읽는 뜻읽기의 단계이다.

먼저 1단계의 시 낭송<모형 1- (1)- 1) 낭송>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대

하는 첫 행위로, 첫 느낌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첫 단계의 낭송은

단순히 운율에만 맞추어 읽는 소리 읽기이지만, 시의 운율은 시를 특징 지

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시의 다른 요소들과도 유기적으로

이어져, 시의 이해와 감상에 그만큼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운율에 맞추어 읽는 방법으로, 곽동훈이 제시한 방법

을 따르고자 한다.

<가락읽기 지도>

① 한 줄에 한 번 숨쉬기를 하라.

② 한 줄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부분들인 각 걸음(음보)은 비

슷한 시간이 걸리도록 읽어라.

③ 한 걸음 속에서는 뜻을 무시하고 두 음절씩 묶어서 읽어라.

④ 줄을 모아서 읽되 줄 나눈 자리에서는 날숨을 한 순간 완전히 멈추었다

가 다음 줄 읽기로 들어가라.

⑤ 걸음 수가 적은 줄은 숨을 내뱉고 들이쉬면서 더 쉬어라.

⑥ 한 줄에 두 번 이상 숨쉬기를 하되 ⑤를 응용하라.

<조건>

( ) 3또는 4걸음이 또박또박 되풀이되는 고른 가락의 시에 ①,②,③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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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아서 읽게 되면 4걸음 이내가 되는 시줄들이 섞여 있는 시에 ②,③,

④를 지시한다.

( ) 각각의 줄이 4걸음 이내이면서 앞뒤 줄을 모으면 5걸음 이상이 되는

시줄들이 섞여 있는 시에 ①,②,③,⑤를 지시한다.

( ) 5걸음이 넘는 시줄이 들어 있는 시와 가락이 사는 줄글시에는 ②,③,⑥

을 지시한다.52)

다음으로 2단계의 낭송<모형 1- (1)- 3) 낭송>은 1) 낭송에서의 운율과,

2) 화자 모습 떠올리기에서 떠올려진, 화자의 모습에 어울리게 낭송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낭송에서는 운율과 함께 화자의 모습에 맞는 목소리(어

조)가 중심이 되는 낭송으로, 운율에 맞는 낭송과는 달리, 객관적인 평가는

어렵겠지만, 목소리(어조)에 따른 상대적인 평가로 교정 지도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 3단계의 낭송<모형 1- (2)- 2)>은 운율과 화자의 모습, 화자의 태도

에 어울리게 낭송하는 것으로 낭송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낭송도 2

단계의 낭송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평가는 어려우나, 운율을 바탕으로 화자

의 모습과 태도에 어울리는 목소리(어조)로, 상대적인 평가와 교정지도는 가

능하리라 생각된다.

(2 ) 화자 모습 떠올리기

시는 각 요소들간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되어 있고, 시의 화자는 그러한

요소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모습을 올바로 떠올리는 것은 시

를 올바로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화자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1차적

으로 주어진 텍스트에서 화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2차적으로는 불확정,

52) 곽동훈, 앞의 글, 196-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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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요소가 많은 시의 특성상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은 화자의 모습을 상상

하며, 마지막으로 텍스트에서 찾은 화자와 상상한 화자를 종합하여, 화자의

모습을 떠올려 설명하는 과정으로 지도할 수 있다.

1) 화자 표상 찾기

시가 화자의 발화라는 점에서 모든 시에 어떤 형태로든 화자는 존재하게

마련이고, 발화 전체가 화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화자와 대상과

의 거리에 따라, 보다 선명한 표상과 그렇지 않은 표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상상력과 감상력이 뛰어날수록, 보다 희

미한 표상에서도 화자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에서 거리에 따른 표상은 아래와 같

이 단계적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1: 엄마야, 누나야→소년

2: 강변 살자→강변이 아닌 곳에 살고 있음,

3: 금모레 빛, 갈잎의 노래→예전에 이런 곳에 살았음, 또는 이런 곳에

살고 싶음. 강변 살자 반복→아주 간절히 원함.

이러한 화자 표상 찾기는 시를 자족적 유기체라는 신비평적 관점에서 볼

때, 시의 요소별 분석이 되겠지만, 화자 중심의 시 지도에서는 그러한 요소

별 분석을 화자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지식위주의 지나친 분석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구성 요소별로 드러나는 표상을 화자의 모

습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지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화자 표상 찾기는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객관제시형의 시에

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화자의 감정이입으로 인하여 함축적 시인의 시각을

가진 시의 경우에는, 그 대상의 속성을 화자의 표상으로 보아 지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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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효과적이리라 생각된다. 예를 들면 신경림의 갈대에서 흔들리며 속으

로 조용히 울고 있는 갈대란, 곧 화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화자의 표상으로

보아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2) 화자 상상하기

시는 본질적으로 사물의 순간적 파악과 순간적인 사상, 감정을 표현한 것

으로서, 줄거리가 없다53)는 점에서 압축성을 가진다. 이러한 압축성은 그러

한 사상과 감정이 도출된 여러 가지 사정이 생략됨54)으로써, 빈 틈(부재

요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시 장르의 특성상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화자

의 모습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불완전한 화자의 모습을 채우고

확정해 가는 과정은, 주어진 텍스트를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이 되어야 한

다. 곧 시의 수용 과정에서 주어진 텍스트의 화자 표상만으로는 화자의 모

습을 충분히 떠올릴 수가 없으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가진 스키마(schema)

와 기대지평을 자극하여, 학생들 스스로 화자의 모습 중, 부족한 부분을 상

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만 학생들의 자의적 상상을 방지하기 위하

여, 텍스트에 주어진 화자 표상과 구성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 객관제시형의 시에도, 화자의 표상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러한 화자 상상하기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곧 표

현된 대상의 속성이나 분위기 등은 노래하는 화자를 가정할 때,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3) 화자 설명하기

53) 김준오, 『시론』 제4판, 삼지원, 1997, 42- 43면.
54) 이숭원, 『한양어문』13, 앞의 글, 5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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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설명하기 과정은 화자 표상 찾기에서 떠올려진 화자와, 화자 상상하

기에서 떠올려진 화자의 모습을 합리적으로 통합하여, 보다 온전한 화자의

모습을 떠올리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화자 표상 찾기와 화자

상상하기의 결과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미처 떠올리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여 찾거나 상상할 수도 있고, 서로 어울리지 않은 부분을 교정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흔히 시화 그리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과

정을 화자 중심으로, 화자 표상 찾기와 화자 상상하기를 통합하는 과정으로

지도함으로써, 시에 대한 이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화를 그리고 말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을

표현하게 하고, 인상 깊은 부분과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감상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3 ) 화자 태도 음미하기

화자 태도 음미하기는 화자 떠올리기에서 형성된 학습자의 기대 지평을

전환, 재조정, 확대, 심화하는 감상의 과정이다. 곧 이 과정은 화자 떠올리

기에서 파악된 화자의 태도를 [주제- (화자-대상)]의 관계로, 텍스트 상호성

에 의해 선정된, 텍스트의 화자와 비교·대조하게 하거나, 학습자 자신과

치환함으로써 텍스트의 내면화를 도모하는 단계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

의할 점은 단순히 화자 독자(학습자)와의 상호 작용이 아니라, [화자 발

화(특히, 대상)] 독자(학습자)와의 상호 작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화자의 병치

화자의 병치는 화자를 중심으로 텍스트 상호성을 활용하여 화자를 병치

시킴으로써, 기대 지평의 전환과 확대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화자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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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텍스트 상호성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주어진 텍스트와 [주제- (화자-

대상)]의 관계로, 유사성과 대조성의 맥락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데, 그 구체

적인 것은 시의 특성에 따라 특정한 부분을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면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나는 현상적 화자의 경우, 대상에 대한

화자 태도의 유사성과 대조성의 맥락으로 텍스트 상호성을 활용할 수 있다.

< [부록1]참조> 이와는 반대로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나지 않는 함축적 화

자의 시는, 화자-대상 관계의 유사성과 대조성으로 텍스트 상호성을 선정

한 후, 화자가 대상의 어떤 속성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견주어 볼

수 있겠다. < [부록2]참조>

이 같은 텍스트 상호성의 활용은 흔히 같은 시인의 작품, 같은 주제, 또

는 제재가 같은 작품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 < [부록3 ,4 ]참조> 본고에서

는 텍스트 상호성을 화자 중심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텍스트 상호성보다 그

활용 범위가 넓으며, 텍스트 간의 비교와 대조의 방법을 주제와 대상에 대

한 화자의 태도에 둠으로써, 지평의 전환과 확대가 보다 용이하고 효과적이

라고 생각한다.

2) 화자의 치환

화자의 치환은 텍스트 상호성에 의한 화자의 병치로 지평의 전환과 확대가

이루어지면, 그 화자와 학습자를 치환, 학습자가 텍스트의 한 부분으로 참여

함으로써, 지평의 심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용재는 우리가 시

를 대할 때, 시인이 사물이나 현상을 대하는 태도나 시각이 반영된 시적 자아

를 중심으로, 상상력을 동원하고 시적 자아와 동일시하여 시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효율적인 시 감상방법의 일환이 된다고 그 효과를 설명하였다.55)

55) 김용재, 「문학 작품의 감상 능력 신장을 위한 방략(Ⅰ)」,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

집』 44, 1992,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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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와 학습자와의 치환 방법은 [주제- (화자-대상)]의 관계에서 어느 한

요소를 대치해 보는 것이다. 곧 같은 주제-화제에 대하여 화자를 학습자로

대체하여 내가 만일 화자라면… , 또는 같은 주제-화자에 대하여 대상을 대

체하여 대상이 ∼이라면… , 또는 같은 화자-대상에 대하여 주제를 대체하

여 ∼을 노래하였다면 화자는 대상을 어떻게 노래했을까? 등으로 치환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치환은 주로 화자의 태도가 뚜렷이 드러나는

현상적 화자의 경우에 사용될 것이고,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나지 않는 함

축적 화자의 시는, 대상의 속성을 바꾸거나, 속성이 유사하거나 대조되는

다른 대상을 통하여 지도할 수밖에 없다.

또한 치환하여 지도하는 방법도 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상적 화자의 경우에는 화자와 대상에게 편지쓰기,

소개하기, 대상이 사물일 경우에는 설명하기, 허구적 화자일 경우에는 내가

화자되어 말하기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함축적 화자의 시는

대상의 속성 말하기 등으로 그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4 ) 시 창작

시 창작 과정은 모방시 짓기와 순수 창작 과정으로 단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먼저 모방시 짓기 과정은 화자의 치환 지도와 연계하여 그것을 주

어진 텍스트와 비슷하게 모방해 보는 단계이다. 이 과정을 [주제- (화자-대

상)]의 관계에서 보면 화자 바꾸기와 화자와 대상 바꾸기의 방법으로 지도

할 수 있겠다. 어떤 경우이든 화자의 태도나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주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1) 화자 바꾸기

화자 바꾸기는 시의 감상 중에서 화자와의 치환과 관련되는 것으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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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화자의 시에 보다 효과적이다. 곧 화자를 다른 특정한 화자로 교체하여,

그 화자의 모습에 어울리게 모방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러한 특정화자

라면 대상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겠는가를 가정하여 모방하는 것으

로, 이는 시의 수용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정화자로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작 연습에 보다 효과

적이라 생각된다.

2) 화자와 대상 바꾸기

이 과정은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비슷하거나 대조되는 시를 견주어보는 텍

스트 상호성, 곧 화자의 병치와 관련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제는 화자

와 대상의 관계에 따라 바뀌어지므로, 화자와 대상을 바꾼다는 것은, 곧 시의

표현만 모방한다는 것이 된다. 이 과정에서의 지도는 특정한 화자와 특정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제시하고, 시의 표현만 모방하게 하되, 경우에 따라 특정

한 표현만 모방하게 하거나, 부분적으로 표현, 어조의 변형 등 창의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순수 창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순수 창작

순수 창작의 과정도 [주제- (화자-대상)]의 관계에서 모방시 짓기와 같은

방법으로 단계별 지도가 가능하다고 본다. 곧 특정한 화자를 선정해 두고

창작하기, 특정한 화자와 대상을 선정해 두고 창작하기, 주제를 선정해 두

고 그 주제를 드러내기에 알맞은 화자-대상을 정하여 창작하기, 정해진 대

상에 대하여 주제와 화자를 정하여 창작하기(일반적인 백일장) 등, 여러 가

지 방법이 있겠는데, 실제 지도에서는 주어진 시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주제- (화자-대상)]의 관계에 따른, 유사한 형태의 창작 조건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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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화자 중심 시 지도의 실제

1 . 지도의 실제

지도 작품은 중학교 2- 2, 11.시의 주제, (3)너를 위하여를 대상으로 하였

다. 대상 작품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교과 단원을 설

정하는 것이 보다 의미 있는 일이겠으나, 굳이 6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작품

을 선정한 것은, 연구자가 6차 교육과정하의 2학년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본 연구에 있어 텍스트의 선정은 6, 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작품이든, 혹은

교과서 밖의 작품이든 별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너를 위하여는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인 너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기

도하는 어조로, 고백하는 내용의 시다. 시의 화자가 시의 각 구성 요소들을

아우를 수 있듯이, 이 시도 각 구성 요소들이 기도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

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먼저 운율면에서 끊어지는 쉼(｜)과 쉬어줌(∨)을 통하여, 기도하는 분위

기(적막함)와 화자의 경건한 내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으로

심상면에서는 눈 내리는 겨울 밤을 배경으로 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화자의 조용하고 쓸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환한 영혼 , 달무리로 표현되는 너의 심상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화자

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어조는 화자의 모습에 따라 고백하는 목

소리이며, 대상(너)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는 가깝다. 이에 따라 이 시

는 대상보다 화자를 지향하는 현상적 화자의 유형이며,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서 화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시다. 또한 화자의 모

습은 시인과 다르다는 별다른 표지가 없으므로, 1인칭 말법을 쓰는 서정적

장르의 특성상, 화자=시인으로 시인의 시점을 한 화자로 느껴진다.

이 시를 지도함에 있어 지도 과정은 앞서 살핀 수업 모형대로 < (1)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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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화자 모습 떠올리기- (3)낭송- (4)화자 태도 음미하기- (5)낭송- (6)모방시

쓰기- (7)순수 창작>의 과정으로 한다. 지도 방법은 화자 중심, 학습자 중심

의 지도인데, 이를 위해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의 수용과 창작을 돕기 위한

적절한 물음을 제시하는 것이며, 학습자에게는 이에 개별적으로 반응하게

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을 지향하고자 한다. 다만 학습자의 자의적 감상을

방지하고 수용과 창작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조별(모둠별)

토의식 학습을 부분적으로 병행한다. 그리고 학습된 내용을 개별, 혹은 조

별로 발표하게 함으로써, 동료 학습자들에게 올바르고 깊이 있는 수용에 도

움이 되게 함과 동시에, 이를 수행 평가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상의 지도 방법으로 교수-학습 과정을 계획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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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학습 과정안>

단원명 중2- 2 . 국어 . 11.시의 주제 (3 )너를 위하여

차시
※본 지도안은 수용과 창작이 각각 1차시로 2차시 분량이지만, 하나의 지도
안으로 묶은 것은, 수용과 창작의 연계 지도를 강조하여 보여주기 위함이다.

학습목표

1) 운율과 화자의 모습 및 태도에 맞게 시를 낭송할 수 있다.
2) 화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말로 설명할 수 있다.
3) 자신의 경험과 관련시에서 화자의 태도와 유사점 및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4) 주어진 화자와 대상에 따라 모방시를 지을 수 있다.

구분 학습내용 학습방법 비고

도입
선행 학습 확인

동기 유발

낭송의 방법

(각행등시선)
사랑에 대하여

전

개

시

의

수

용

이

해

(1) 낭송
운율을 살려 낭송하기

(각행등시선)
개별 낭송

학습지

개별 수행평가

(2) 화자 모습
떠올리기

1) 화자 표상찾기

화자모습에 해당하는 구절

및 요소 찾기

개별 (과제 )
조별학습

학습지

개별 및 조별

수행평가

2) 화자 상상하기
화자모습(부재요소) 상상
하기

3 ) 화자 설명하기
육하원칙에 따라 화자 모

습 설명하기

시화 그려 설명하기

(3 ) 낭송
운율과 화자의 모습에 어

울리게 낭송하기
개별 낭송 개별 수행평가

감

상

(4 ) 화자 태도
음미하기

1) 화자의 병치

[주제와 (화자-대상)]의 유
사성및 대조성의 맥락에 따

른 시 견주기

개별 (과제 )
조별학습

학습지

개별 및 조별

수행평가

2) 화자의 치환
대상에 대한 편지, 기도문,
소개글 쓰기

개별(과제)
학습지

개별 수행평가

(5 ) 낭송
운율, 화자, 화자의 태도에
어울리게 낭송하기

개별 낭송 개별 수행평가

시

창

작

(6 ) 모방시 쓰기
1) 화자 바꾸기

화자의 모습에 어울리게

대상과 표현을 모방하기 개별 (과제 )
조별학습

학습지

개별 및 조별

수행평가2) 화자와 대상
바꾸기

주어진 화자와 대상에 맞

게 표현을 모방하기

(7 ) 순수 창작 주어진조건에따라시짓기

정리 정리 및 차시 예고
학습내용 정리

차시 예고(과제 제시)

- 34 -



(1 ) 낭송

먼저 학습지(과제)를 제시하여 음보별 쉼은 /으로, 끊는 쉼은 ｜으로, 호

흡이 끝나는 부분의 쉼은 / /으로, 쉬어줌은 ∨으로 표시하게 한다. 그리고

표시된 방법에 따라 3명 내외로 개별 낭송하게 하고, 듣는 사람은 잘된 부

분과 고쳐야 할 부분을 지적하게 한다. 잘 낭송한 사람과 잘 지적한 학생이

있으면 수행 평가에 가산점을 준다.

<Ⅲ- 2- (1) 낭송>에서 제시한 곽동훈의 시 읽기 방법대로 주어진 시 텍스트

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3) 너를 위하여

김남조

나의 / 밤 기도는 ｜

길고 / /

한 가지 말만/ 되풀이 한다. (∨) / /

가만히 / 눈 뜨는 건 ｜

믿을 수 / 없을 만치의 / /

축원 ｜(∨)(∨)(∨) / /

갓 피어난 / 빛으로만 (∨) / /

속속들이 / 채워 넘친 / 환한 영혼의 / /

내 사람아. ｜(∨)(∨) / /

쓸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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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머리 / 풀고 누워도 / /

이적지 / 못 가져 본 ｜

너그러운 사랑. / /

너를 위하여 ｜

나 살거니 ｜(∨) / /

소중한 건 / 무엇이나 / 너에게 주마. / /

이미 준 것은 ｜

잊어버리고 ｜(∨) / /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 /

나의 사람아. ｜(∨)(∨) / /

눈이 내리는 ｜

먼 하늘에 ｜

달무리 보듯 / 너를 본다. / /

오직 ｜

너를 위하여 ｜

모든 것에 / 이름이 있고 / /

기쁨이 있단다, ｜

나의 사람아. ｜(∨)(∨) / /

(2 ) 화자 모습 떠올리기

1) 화자 표상 찾기

화자 표상 찾기는 주어진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여기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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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이론에 바탕을 둔 신비평의 자세히 읽기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이

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만 학습자의 다양한 자의적 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주어진 텍스트는 화자의 발화라는 점에서 모두가 화자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의 요소에 따라 학습자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찾

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아직 미숙한 독자이므로 보다 직접적이

고 쉬운 표상부터 찾도록 했으며, 학습자의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물음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도 개별학습이 끝나면 3명 내외로

발표를 하도록 함으로써, 각 학습자가 자신이 찾은 것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화자 모습 떠올리기- 1) 화자 표상 찾기>

※ 시 3)너를 위하여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시의 구절이나 요소를 쓰시오.

① 시의 분위기는? ⇒ 조용, 경건, 차분

⇒ (기도, 고백의 목소리, 쉬어줌이 많음)

② 화자는 남자/여자? ⇒ 여자

⇒ (쓸쓸히 검은 머리 풀고 누워도)

③ 언제 무엇을? ⇒ 눈이 내리는 밤, 기도

⇒ (나의 밤 기도는, 눈이 내리는 먼 하늘에)

④ 누구를 위해 기도? ⇒ 사랑하는 남자

⇒ (화자가 여자이므로)

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순수하고 해맑은 사람

⇒ (갓 피어난 빛, 속속들이 채워 넘친 환한 영혼)

⑥ 화자와 사랑하는 사람의 현 상태는? ⇒멀리 떨어져 있음, 죽음

⇒ (먼 하늘에 달무리 보듯)

⑦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헌신 희생

⇒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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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2) 화자 상상하기

자 상상하기는 압축된 장르라는 시의 특성상 드러나는 빈 틈을 채우는

과정이다. 이것은 화자 표상 찾기만으로는 불완전한 화자의 모습을 보다 완

전히 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습자에게 이 과정의 학습을 도와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도 발표를 통하

여 동료 학습자들이 자의적 감상을 지양하고, 텍스트에 어울리는 화자의 모

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게 하였다.

< (2) 화자 모습 떠올리기- 2) 화자 상상하기>

※ 앞서 학습한 화자 표상 찾기를 참고로 하여, 다음 내용을 상상해 보자.

① ③에서 화자는 어디에 있을까? ⇒ 집 방안, 교회, 성당, 절

② ③에서 화자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떠할까? ⇒ 눈 내리는 창 밖을 보

며, 성모상 앞에서, 탑을 돌면서, 사진을 보면서

③ ⑥,⑦에서 화자의 기도 내용은 무엇일까?

⇒ 사랑하는 이의 행복, 죽은 사람 명복 기원?

④ ⑤에서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 화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⑤ ⑥에서 화자와 사랑하는 사람은 왜 떨어져 있으며,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 아파서 외국에, 죽어 하늘 나라에,

⑥ ⑦에서 떨어지기 전, 두 사람의 사랑은 모습은 어떠했을까?

⇒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 애절하고 행복한 사랑, 화자의 짝사랑

3) 화자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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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화자 표상 찾기와 화자 상상하기에서 찾지 못했거나, 상상하지

못한 부분을 점검하고, 두 과정을 종합하여 화자의 모습을 보다 온전히 그

리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이미 시 교육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

는 시화 그리기를 활용할 수 있겠는데, 화자의 모습을 육하 원칙에 따라 설

명하고 시화를 그리게 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지도할 수도 있다.

학습 방법은 먼저 개별로 육하 원칙에 따라 화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시

화를 그리게 한 후, 조별로 공동 시화를 그려 발표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각 학습자는 조별 시화 그리기와 발표를 통하여, 자신이 그린 화자의 모습

을 수정·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실제 지도에서 화자 설명하기를

위해 제시한 물음과, 조별로 그려진 공동 시화 시화이다.

< (2)화자 모습 떠올리기- 3) 화자 모습 설명하기>

※ 앞서 학습한 화자 표상 찾기와 화자 상상하기를 참고로 하여 시 3)너

를 위하여에서 그려지는 화자의 모습을 육하원칙에 따라 말로 설명해

보자.

① 누가? ⇒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멀리 떨어져 있는 여인(화자)이

② 언제? ⇒ 눈이 내리는 겨울 밤에

③ 어디서? ⇒ (집, 교회, 성당)에서

④ 왜? ⇒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⑤ 무엇을? ⇒ 기도를

⑥ 어떻게? ⇒ 기도를 하다가, 창 밖으로 하늘을 보며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홀로 밤을 지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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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화자 모습 떠올리기- 3) 화자 모습 설명하기-조별 공동 시화>

<시화1> <시화2>

<시화3> <시화4>

위의 시화들을 보면 밤, 기도, 떨어져 있음의 공통된 특성을 가지면서도

집, 사찰, 교회, 헤어짐, 이별, 죽음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화자 모습 떠올리기가 텍스트의 화자 표상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자유로운 상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이로 볼 때 화자 중심의 시 지도

가 자의적 감상을 방지하면서도, 결코 감상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겠다.

(3 ) 낭송하기

이 과정은 (1)낭송에서 이루어진 운율에 맞는 낭송에, (2)화자 모습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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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기에서 이루어진 화자의 모습에 어울리는 낭송을 지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1)낭송의 운율에 맞는 낭송처럼 객관적인 평가는 어렵다 할지라

도, 3명 내외의 개별 낭송과 함께, 동료 학생들이 그 낭송을 평가하도록 함

으로써, 올바른 낭송으로 유도하였다.

(4 ) 화자 태도 음미하기

1) 화자의 병치

화자의 병치는 주어진 텍스트와 [주제- (화자-대상)]과의 관계에서, 유사성

과 대조성의 맥락으로 텍스트 상호성을 활용, 주어진 텍스트의 화자와 텍스

트 상호성에 의한 화자를 서로 견주어 봄으로써, 깊이 있는 감상을 유도하

기 위한 것이다.

본래 이 과정은 학습자 스스로가 다양한 텍스트 상호성을 선정, 견주어

보아야 하지만, 미숙한 독자임을 감안하여 주로 주제면에서 유사성을 바탕

으로, 화자, 대상, 표현에서 텍스트 상호성을 교사가 미리 선정하고, 그것을

조별로 제시하여 주어진 텍스트와 견주게 하였다. 그렇게 하여 선정한 텍스

트 상호성의 작품으로 주제-화자-대상의 관계가 유사한 허영자의 임 , 대

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대조되는 작품으로 학생작품 함께 하고 싶어 , 유

치환의 그리움 , 그리고 화자-대상의 관계가 유사한 모윤숙의 어머니의 기

도를 제시하였다. < [부록1]참조> 다음은 학생 작품 함께 하고 싶어를 텍

스트 상호성으로 선정하여, 주어진 텍스트와 견주어 본 조별 발표 내용이

다.

< (4) 화자 태도 음미하기 1) 화자의 병치>

※ 조별로 주어진 시[부록1]와 3)너를 위하여를 견주어 보고, 화자의 모

습과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면에서 비슷한 점이나 차이점을 알아보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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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두 편의 시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찾아보고, 고치고 싶은 부분은 고

쳐보자.

① 비슷한 점

너를 위하여의 화자와 함께 하고 싶어의 화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싶어한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사랑하는 이를 언제까지나 간직, 기억하고자 한다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사랑을 원하고 헤어지기 싫어한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좋다.

사랑의 무한함을 느낀다.

② 차이점

화자의 태도면에서의 차이점은 너를 위하여의 화자는 사랑하는 이를

위한 헌신적인 사랑이지만, 함께하고 싶어의 화자는 헌신적이기보다

는 사랑하는 이를 곁에 두고자 한다.

너를 위하여는 헌신적이지만 함께 하고 싶어는 요구적이며 헌신적

이지 않다.

화자면에서 너를 위하여는 옛 사고방식의 여인 같지만, 함께 하고

싶어의 화자는 개방적인 사고의 사람같다.

너를 위하여는 기도문의 형식이지만, 함께 하고 싶어는 편지글 형식

같다.

너를 위하여의 화자는 기도를 하며 고백적으로 자신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함께 하고 싶어의 화자는 대화하는 것처럼 말한다.

③ 마음에 드는 구절 (이유)

너를 위하여 : 못다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화자의 헌신적 태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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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고 싶어 : 허전한 마음/ 쓸쓸한 뒷모습은 남기기 싫기에/ 함께 있

고만 싶어. (함께 있고 싶은 이유가 멋있어서)

④ 고치고 싶은 부분

너를 위하여 : 눈이 내리는/ 먼 하늘에/ 달무리 보듯/ 너를 본다.

⇒ 눈이 내리는 먼 하늘에 너의 모습을 그려 본다.

함께하고 싶어 : 너 아플 때/ 나 찾아줄게/ 니 곁에서/ 아픔을/ 함께 하고

싶어. ⇒ 너 아플 때/ 니 곁을 봐/ 언제나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거야.

위의 지도 과정은 먼저 화자의 병치가 작품 속 화자의 태도를 유사성과

대조성으로, 보다 선명하고 깊이있게 감상하게 함을 보여 준다. 또한 텍스

트 상호성과 비교·대조의 관점을,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둠으로써,

화자를 중심으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감상으로 나아가게 함을 알 수 있다.

2) 화자의 치환

화자의 치환은 주어진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를 보다 깊이 감

상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화자와 비슷한 상황이 되어보게 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학습자가 화자와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거나 상상할 수 있도록, 다

음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문, 편지, 소개하는 글, 고백하는 글

중, 하나를 택1하여 쓰고, 주어진 텍스트의 화자와 비교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비교에서 드러나는 화자와 학습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내가 화자라면 ,

화자가 나라면의 방식으로, 화자와 학습자를 치환하게 하였다. 다음은 화

자의 치환을 위한 과제와 그 중 고백하는 글로 답한 학생의 글이다.

< (4) 화자 태도 음미하기 2) 화자의 치환>

※ 다음 중 하나를 택1하여 쓰고 3)너를 위하여의 화자와 견주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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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글 ㉡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글 ㉣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문

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글

나는 니가 좋은데, 딴 애들처럼 너랑 쉽게 얘기하고 노는 게 잘 안돼. 그

러면서도 니가 딴 여자애들이랑 얘기하거나 노는 걸 보면 화가 나. 다시는

너랑 얘기하기 싫어지고, 안 좋아 해야지라고 다짐하곤 해.

그런 것도 잠시고 몇시간 안 지나서 또 나는 너만 보고 있어. 그래서 더

내가 한심스러워. 다른 여자애들 앞에서 웃지마, 놀지마, 얘기하지마라고 말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답답해. 너한테 좀 빨리 다가서고 싶어, 좀만

기다려줘.

② 비슷한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비슷하다.

애타는 듯한 느낌이 비슷하다.

③ 차이점

화자의 사랑은 헌신적이지만, 나의 사랑은 짝사랑이고 조금 이기적인

것 같다.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내 주

변에 있어서 지켜볼 수 있다. 언제나 그 거리는 멀게 느껴지지만 .

④ 화자와 학습자의 치환

내가 화자라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차분하게 기다리며 기도하지

는 못할 것 같다. 아마 찾아 가거나 편지를 할 것이다. 그것도 안되는

상태에 있다면, 처음에 애타는 마음이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무

감각해지다가 결국은 잊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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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가 나라면: 나처럼 애태우거나 요구하지도 않고, 조용히 참고 기

다리며 축복해 줄 것이다. (이런 바보같은 사람이 있을까?)

위의 학생 글에서 화자와 학습자와의 치환은 관련 경험 떠올리기-견주기

-화자와 학습자와의 치환의 순서를 밟을 때, 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은, 화자와 학습자와의 치환이 작품 감상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5 )낭송

이 단계는 시의 수용에 있어 최종 단계로, 이미 학습한 운율, 화자의 모

습, 화자의 태도에 어울리게 낭송하는 단계이다. (3)낭송과 같이 객관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개별 낭송과 학습자 서로간의 평가를 통하여 올바른 낭송

으로 유도하였다.

(6 ) 모방시 짓기

1) 화자 바꾸기

화자 바꾸기는 화자의 치환과 관련하여, 주어진 텍스트 속의 화자를 자신

으로 바꾸어 모방시를 짓도록 하였다. 곧 화자의 치환에서 기도문, 편지, 소

개하는 글, 고백하는 글을 시의 표현에 맞게 고쳐 쓰도록 하였다.

다음은 앞 Ⅳ- 1- (4)- 2)-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글을 시의 표현

에 맞게 고쳐 쓴 모방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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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다짐

학생작

너를 향한 나의 다짐은

굳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안 좋아해야지, 미워해야지 다짐하는 건

참을 수 없을 만치의

질투.

막 피어나는 인기로

숱한 여자애들이랑 얘기하고 노닥거리는

나의 사람아.

화가나

안 좋아해야지 해도

이적지 너만 바라 보는

한심스러운 사랑.

오직

너에게 빨리 다가가고만 싶어

나의 다짐은 불타고

너의 눈길만을 기다린단다,

나의 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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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자와 대상 바꾸기

화자와 대상을 바꾸면 주제는 자연스럽게 달라지지만, 여기서는 사랑이라

는 주제는 그대로 두고, 화자와 대상을 바꾸는 방법으로 모방시 짓기를 해

보았는데, 소개된 시는 화자를 어머니로, 대상을 말썽 많은 자식으로 설정

하여 조별로 지은 공동작이다.

< (6)모방시 짓기- 2) 화자와 대상 바꾸기 >

※ 3)너를 위하여를 가지고 화자를 나로 대상을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

으로, 화자를 어머니로 대상을 말썽 많은 자식으로 설정하여 모방시

를 지어보자.

<방법: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재미있게, 유익하게, 원문의 형태(내가

너에게, 기도의 형식)가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자유로운 변형, 7연 중 4

연 이상을 선택적으로 모방>

아들을 위하여

학생 공동작

나의 밤 기다림은

길고

기도는 한풀이로 바뀐다.

가만히 눈 뜨는 건

나의 분노만 느끼는 미세한

발자국 소리.

오만 비행의 흔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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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뚱아리 구석구석 채워 넘친 반항심의

내 아들아.

한나절을

회초리 갈고 벼르어도

이적지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싸랑스런 아들놈

너 죽이고

나 죽을 것이니

내 몸뚱이 던져 너 사람 만들마

이미 준 충격은

잊어버려도

끓어오르는 분노는 슬프구나 !

내 아들아.

10년 만에

쥐를 만난

고양이처럼 너를 보고 싶다.

오직

너를 위하여

나의 힘은 존재하고

슬픔이 있단다

내 아들아.

위의 모방시는 화자 바꾸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화자와 대상을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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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모방함으로써, 내용과 분위기가 원시와는 전혀 다른, 순수 창작에 가까

운 시다. 학생들은 이렇게 특정한 화자의 모습과 대상과의 관계에 어울리는

표현 연습을 통하여, 순수한 창작으로 나아갈 수 있다.

(7 ) 순수 창작

이 단계는 순수 창작 단계인데, 주어진 시의 특성과 모방시 짓기를 고려

하여,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고 시를 짓게 한다. 본고에서는 시의 수용과 모

방시 단계를 연계한, 화자 중심의 시 창작이 일반적인 창작과 효과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 후, 하나

를 택1하여 창작하게 하였다. 소개된 시는 ①못난 자식(화자)-힘드신 아버

지(대상)의 조건으로 학습자 개별로 창작된 시다.

< (7) 순수 창작>

1.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를 지어보자.

㉠ 못난 자식(화자)-힘드신 아버지(대상)

㉡ 즐거운 화자-갈대 ㉢ 풀(속성) ㉣ 자유 의제

아버지

학생작

서울 가시던 날 새벽

머리맡에 편지 한 장

정성스레 적어 두셨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봐 놓고

잔소리만 하다 간다고,

사랑한다고….

- 49 -



엄마 몰래

크리스마스 날

눈오는 날 다시 오실

아버지 생각하며

끄적거려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봐 놓곤

실망만 안겨 드렸다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위의 작품은 특정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에 어울리게 순수 창작된 시다.

이러한 창작은 앞의 화자와 대상을 바꾸는 모방시 짓기가 그대로 연계된

것인데, 보다 순순한 창작을 위해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표현 의도에 맞게,

화자와 대상을 설정하여 창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2 . 지도 결과

(1 ) 검증 방법

본고에서는 화자 중심의 시 지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처음에는 화자

중심의 지도 학반을 실험 집단(A반)으로, 시의 요소별 지도 학반을 비교 집

단(B반)으로 설정하여, 실험 연구로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시의 수용과 창작은 학습자 내면의 점진적인 변화이므로, 그 결과

(종속 변수)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가 불가능하였다. 더구나 실험 집단(A

반)과 비교 집단(B반)에 투여된 자료(독립 변수: 예를 들면 텍스트 상호성

자료)마져 다를 수밖에 없어서, 서로 다른 지도 방법만을 고려한 결과를 얻

기는 더더욱 불가능하였다.

이에 본고는 차선책으로 하나의 집단에 화자 중심의 방법(A )과 요소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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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방법(B)을 투여한 후, 그 결과를 설문 조사로 알아보기로 하였다. 학습

자의 내면은 학습자 스스로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

전히 자료에 대한 변인과 교사의 태도, 조사 방법 등에 많은 변인이 존재하

여,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 그러

나 보다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4학급에, 두 번에 걸쳐 학습하고 조사

하였으므로, 그 상대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시의 화자 중심과 요소별 중심의 지도>

화자 중심 (A ) 시의 요소 중심 (B ) 비고

시

의

수

용

이

해

(1) 낭송
(각행등시선)

(1) 낭송
(각행등시선)<느낌 발표>

(2) 화자 모습 떠올리기 (2) 시의 이해

1) 화자 표상 찾기 1) 운율, 화자, 소재

2) 화자 상상하기 2) 심상, 표현, 시어,

3) 화자 설명하기 (시화)
<시의 요소 정리>

3) 짜임 (시화)

(3) 낭송
(운율, 화자의 모습)

(3) 낭송
(운율, 시의 내용)

감

상

(4) 화자 태도 음미하기 (4) 시의 감상

1) 화자의 병치
[주제- (화자-대상)]관계에 따른
유사성 및 대조성의 맥락

1) 텍스트 상호성
작가, 주제, 소재의 유사성

2) 화자의 치환
(대상에게 글 쓰기)

2) 화자, 시인과의 대화
(화자, 시인에게 글 쓰기)

(5) 낭송
(운율, 화자, 화자의 태도)

(5) 낭송
(운율, 내용, 시인)

시

창

작

(6) 모방시 쓰기
1) 화자 바꾸기

(6) 모방시 쓰기
1) 내용 모방하기

2) 화자와 대상 바꾸기 2) 제재, 표현 모방하기

(7) 순수 창작
화자와 대상에 따른 창작

(7) 순수 창작
제재별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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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설문 조사 및 결과

여러분은 지금까지 4편의 시를 다음과 같이 학습하였습니다.

A형 (화자중심 ) : '너를 위하여-김남조 ' 갈대 -신경림 낭송-화자 모습 떠올

리기<화자표상-화자상상-화자설명(시화)> -낭송-화자 태도 음미하기< 화자

의 병치-화자의 치환> -낭송-모방시 쓰기<화자 바꾸기, 화자와 대상 바꾸기

> -순수 창작 <화자와 대상에 따른 창작>

B형 (요소중심 ) : '가을의 기도 -김현승 ' 풀 -김수영 낭송-시의 이해<운율,

화자, 소재, 심상, 표현, 시어, 짜임(시화)> -낭송- 시의감상<텍스트 상호성-

화자, 시인과의 대화> -낭송-모방시 쓰기<내용 모방하기-제재, 표현 모방하

기> -순수 창작<제재에 따른 창작>

[학습자 중심]

1. A ,B형 중, 어느 유형이 학습에 재미와 흥미가 있는가? (A 80 :B 29 )/ 142

①A형이 휠씬 재미있다.(3 1) ②A형이 약간 재미있다.(4 9 ) ③A,B형이 서로

비슷하다.(33 ) ④B형이 약간 재미있다.(17 ) ⑤B형이 휠씬 재미있다.(12 )

2. A ,B형 중 스스로 학습하기에 좋은 유형은? (A 69 :B 4 1)/ 142

①A형이 휠씬 좋다. (27 ) ②A형이 약간 좋다.(42 ) ③A,B형이 서로 비슷하다.

(32 ) ④B형이 약간 좋다.(25 ) ⑤B형이 휠씬 좋다.(16 )

3. A ,B형 중 개별, 혹은 조별 학습에 효과적이라 생각되는 유형은?

(A 7 2 :B 40 )/ 14 2

①A형이 휠씬 효과적이다.(30 ) ②A형이 약간 효과적이다.(42 ) ③A,B형이 서로

비슷하다.(30 ) ④B형이 약간 효과적이다.(24 ) ⑤B형이 휠씬 효과적이다.(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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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B형 중 자신의 상상력이 보다 많이 발휘되는 유형은? (A 82 :B 35 )/ 142

①A형이 휠씬 잘 발휘된다.(38 ) ②A형이 다소 잘 발휘된다.(44 ) ③A,B형이 서

로 비슷하다.(25 ) ④B형이 다소 잘 발휘된다.(23) ⑤B형이 휠씬 잘 발휘된

다.(12 )

[시의 이해]

5. A ,B형 중 시의 이해에 효과적이라 생각되는 유형은? (A 72 :B 39 )/ 142

①A형이 휠씬 효과적이다.(26 ) ②A형이 약간 효과적이다.(46 ) ③A,B형이 서로

비슷하다.(31) ④B형이 약간 효과적이다.(27 ) ⑤B형이 휠씬 효과적이다.(12)

6. A형에서 화자 상상하기는 시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가? (A 10 1:B 7 )/ 142

①많은 도움이 된다.(39 ) ②약간 도움이 된다.(62 ) ③그저 그렇다.(34 )

④도움이 안 된다.(4 ) ⑤오히려 방해가 된다.(3 )

7. 시화그리기 A형에서 화자 중심만으로 시화를 온전히 그릴 수 있는가?

(A 66 :B 37 )/ 142

①충분하다.(16 ) ②약간 부족하다.(50 ) ③그저 그렇다.(39 )

④잘 모르겠다.(32 ) ⑤아주 부족하다.(5 )

8. A ,B형 중 어느 것이 시화를 그리기 쉬운가? (A 93 :B 25 )/ 142

①A형이 휠씬 그리기 쉽다.(44 ) ②A형이 약간 그리기 쉽다.(49) ③A,B형이 서로

비슷하다.(24 ) ④B형이 약간 그리기 쉽다.(14 ) ⑤B형이 휠씬 그리기 쉽다.(11)

9. A ,B형 중에서 시의 요소를 이해하기 쉬운 유형은? (A 5 1:B 52 )/ 14 2

①A형이 휠씬 이해하기 쉽다.(13) ②A형이 약간 이해하기 쉽다.(38 ) ③A,B형이 서

로 비슷하다.(39) ④B형이 약간 이해하기 쉽다.(29) ⑤B형이 휠씬 이해하기 쉽

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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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형의 너를 위하여에서 시의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①낭송 (17 ) ②화자표상찾기 (16 ) ③화자 상상하기(5 1)

④화자 설명하기(시화그리기) (50 ) ⑤시의 요소 정리 (8 )

[시의 감상]

11. A ,B형 중 시의 감상에 효과적이라 생각되는 유형은? (A 74 :B 29 )/ 142

①A형이 휠씬 효과적이다.(24 ) ②A형이 약간 효과적이다.(50 ) ③A,B형이 서로

비슷하다.(39 ) ④B형이 약간 효과적이다.(21) ⑤B형이 휠씬 효과적이다.(8 )

12. A형에서 기도문, 편지, 소개하는 글, 고백하는 글을 쓴 후, 주어진 시와

견주었는데 이것은 시 감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①매우 도움이 되었다.(14 ) ②조금 도움이 되었다.(7 0 ) ③잘 모르겠다.(4 1 )

④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11) ⑤방해가 되었다.(6 )

13. A ,B형의 관련시(텍스트 상호성) 중 원시의 감상에 도움이 된 정도는?

(A 4 3 :B 39 )/ 14 2

①A형의 관련시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22) ②A형의 관련시가 도움이 약간 되

었다.(21) ③A,B형의 관련시가 서로 비슷하게 도움이 되었다.(60 ) ④B형의 관

련시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24 ) ⑤B형의 관련시가 도움이 약간 되었다.(15 )

14. 시 견주기에서 감상에 가장 도움이 된 시는?

14- 1)A형: 너를 위하여-김남조 [부록1]

①임-허영자 (47 ) ②함께하고 싶어-학생작 (23 )

③그리움-유치환(20 ) ④어머니의 기도-모윤숙 (52 )

14- 2)B형: 가을의 기도-김현승 [부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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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 마음은 마른 나뭇가지-김현승(42) ②가을에-정한모(39) ③가을날-릴케(47 )

④추일미음(秋日微吟)-서정주 (14 )

14- 3)A형: 갈대-신경림 [부록2]

①목화-서정주 (65 ) ②향일화-학생작 (35 ) ③국화-학생작 (42 )

14- 4)B형: 풀-김수영 [부록4]

①눈-김수영 (58 ) ②풀-남궁벽 (6 0 ) ③벼-이성부 (24 )

15. A ,B형의 시 견주기에서 감상에 도움이 되는 유형은? (A 7 1 :B 22 )/ 142

①A형이 휠씬 도움이 된다.(20 ) ②A형이 약간 도움이 된다.(51) ③A,B형이 서로

비슷하다.(49) ④B형이 약간 도움이 된다.(14 ) ⑤B형이 휠씬 도움이 된

다.(8 )

16. A형의 너를 위하여에서 시의 감상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①기도문, 편지, 소개글 쓰기 (62 ) ②관련 시 견주기 (4 1) ③모방시 쓰기 (33 )

④창작하기 (6 )

[시 짓기]

17. A,B형의 모방시 쓰기에서 시의 감상에 도움이 되는 유형은? (A 69:B27 )/ 142

①A형이 휠씬 도움이 된다.(29 ) ②A형이 약간 도움이 된다.(40 ) ③A,B형이 서

로 비슷하다.(46 ) ④B형이 약간 도움이 된다.(22 ) ⑤B형이 휠씬 도움이 된

다.(5 )

18. A ,B형의 모방시 쓰기에서 창작이 쉬운 유형은? (A 77 :B 37 )/ 142

①A형이 휠씬 쉽다.(33 ) ②A형이 약간 쉽다.(44 ) ③A ,B형이 서로 비슷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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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④B형이 약간 쉽다.(26 ) ⑤B형이 휠씬 쉽다.(11)

19. A,B형의 모방시 쓰기에서 상상력을 발휘하기 좋은 유형은? (A 93:B 19 )/ 142

①A형이 휠씬 잘 발휘된다.(26 ) ②A형이 다소 잘 발휘된다.(67 ) ③A,B형이 서

로 비슷하다.(30 ) ④B형이 다소 잘 발휘된다.(12 ) ⑤B형이 휠씬 잘 발휘된

다.(7 )

20.시 창작에서 창작이 가장 쉬운 것은?

①힘드신 아버지, 못난 자식 (78 ) ②즐거운 화자-갈대(15 )

③풀(풀의 속성) (13 ) ④교내 백일장 (36 )

(3 ) 결과 분석

20문항을 통해 화자 중심(A형)과 요소 중심(B형)을 비교한 설문조사 결

과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결과 집계표 N=142>

구분 합계
화자 중심 (A형 )선호도

비고
(①②/①②④⑤ ) %

학습자 중심

(1- 4)

① (126)②(177)③ (120)

④ (89)⑤ (56)
303/ 448 67.6%

시의 이해

(5- 10)

① (138)②(245)③ (167)

④ (106 ⑤ (54)
383/ 543 70.5%

10번 제외

9.번 시의요소이해

(A51:B52)/ 142

시의 감상

(11- 16)

① (66)② (122)③(148)

④ (59)⑤ (31)
188/ 278 67.6%

12,14,16번 제외

13.번 텍스트 상호성

(A43:B39)/ 142
시 짓기

(17- 20)

① (88)② (151)③(104)

④ (60)⑤ (23)
239/ 322 74.2% 20번 제외

총계
① (432)②(765)③ (580)

④(325)⑤ (170)
1,113/ 1,591 70.0% 10,12,14,16,20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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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집계표에서 학생들은 거의 전 항목에 걸쳐 70%안팎으로 화자 중

심 A형을 선호하였으나, 시의 요소 이해(9번 문항)와 텍스트 상호성(13번

문항)에서는 비슷한 수치로 응답하였다.

먼저 학습자 중심(설문 문항1- 4)에 관한 조사에서 유효로 응답한 448명

중, 303명이 화자 중심(A형)을 선택하여 요소별 중심(B형)에 비해,

A (68%):B (32% )로 화자 중심을 선호하였다. 각 항목별로 비슷한 수치로 화

자 중심을 선호하였으나, 특히 흥미와 상상력(1,4번 문항)에서 화자 중심을

각각 73%와 70%로 보다 높이 선호하여 학습자 중심과 상상력 계발이라는

시 교육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시의 이해 부분을 묻는 조사(설문 문항 5- 10)에서도

A (383,71%):B (160, 29%)로 대체로 화자 중심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

다. 특히 6번 문항에서 학생들은 화자 상상하기가 시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고 압도적인 지지(94%)를 표시하였는데, 이는 10번 항목에서 시의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이 두 문항에서 텍스트의

빈 틈을 채우는 구체화 활동, 곧 수용이론의 방법들이 시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의 요소 이해에 관한

9번 문항에서는 학생들이 거의 비슷한 수치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요소별

지도 못지 않게 화자 중심의 지도가 시의 요소 지도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화자 중심이 지나친 요소별 분석을 지

양하면서 시의 전체 구성 요소를 아우를 수 있음을 아울러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화자 중심의 지도가 시의 감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문항(설문 조사

11- 16)에서도 A (188,68% ):B (90,32%)로 화자 중심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을

보였다. 특히 감상의 방법 중에서 화자와 학습자를 치환하는 기도문, 편지,

고백하는 글쓰기가 효과적이라는 의견(12번 문항 83%, 16번 문항 1위)으로

일관된 응답을 보였다. 그리고 텍스트 상호성(13번 문항)에서는 [주제- (화

자-대상)] 관계의 유사성과 대조성에 바탕을 둔 A형과 , 지은이, 소재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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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유사성에 바탕을 둔 B형이 A (43,52%):B (39,48%)로 서로 비슷하게 나

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14번 문항(A :14- 1, 14- 3, B:14- 2, 14- 4)

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텍스트 상호성을 소재, 주제의 유사성에

서 [주제- (화자-대상)] 관계로 풍부하게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러한 텍스트 상호성에서 학생 작품(14- 1-②, 14- 3-②,③)도 보다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 짓기 지도에 관한 물음(17- 20번 문항)에서도 A (239,74%):

B (83,26%)로 화자 중심이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시

창작에서 화자와 대상, 표현 방식을 제시한 것(20번 문항 보기①)을 가장

선호한 것은, 화자 중심의 지도와 함께, 수용과 연계된 창작이 보다 효과적

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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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 론

본고는 기존의 시 교육에서, 시의 내재적 특성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시 지도 방법을 찾아보기 어렵고, 지도 과정 중, 수용과 창작이 유리되고

이해와 감상이 대립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그 대안을 시의

화자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것은 시의 화자가 시적 담화의 중심에 위치하

여, 화자를 중심으로 시의 다른 요소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과, 화자와 독자의 상호 작용으로 학습자 중심의 시 지도가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화자-대상의 관계로 수용과 창작, 이해와 감상을 상호보완적으

로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이상의 관점으로 화자 중심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함에 있어, 수용이론과

텍스트 상호성을 활용하고 창작 개념을 확대 적용하였는데, 그 과정은 낭

송-화자 모습 떠올리기-낭송-화자 태도 음미하기-낭송-모방시 짓기-순수

창작의 순서로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구안된 수업 모형과 지도 방법에 따라, 현상적 화자의 시로, 중학

국어 2- 2에 소개된 3)너를 위하여를 대상으로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해

보고, 그 효과를 요소별 지도 방법과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이 비교에서는

학습자 중심, 시의 이해, 시의 감상, 시 짓기 부분 모두에서 70% 안팎으로

화자 중심의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수행된 본 연구가, 시 교육에 시사하는 바와 보완해야 할 점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화자 중심의 시 지도는 화자와 독자의 다양한 상호 작용으로 학습

자 중심의 시 지도가 된다. 학습자 중심이 텍스트 중심, 교사 중심에 대립

되는 개념이라면, 화자 중심의 시 지도는 텍스트 중심의 지도에 대하여,

[주제- (화자-대상)]의 관계에 따른 유사성과 대조성의 맥락으로, 텍스트 상

호성을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사 중심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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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심의 시 지도 방법은, 같은 인격체로서 화자와 학습자간의 치환으로,

학습자의 능동적, 주체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화자 중심의 시 지도는 화자-대상의 관계로, 시의 이해와 감상

뿐만 아니라, 창작에까지 연계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곧 화자 중심의

통합적 이해는 지나친 분석을 지양하여, 감상에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해가 감상의 바탕으로 연계됨으로써, 자의적 감상을

방지하는, 텍스트 구체화의 적합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

한 화자 중심의 시 수용은, 화자-대상과의 관계로 창작에도 연계되어, 효과

적인 창작지도의 한 방법도 아울러 제시해 준다 할 것이다.

그러나 화자 중심의 시 지도가 시 교육에 긍정적으로 시사하는 점이 있

는 반면,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많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무엇보다 본 연구

에서 제시한 화자 중심의 시 지도 방법을, 모든 시에 적용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따른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현상적 화자의 시에서는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되나, 함축적 화자의 시,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 제시형의

시는, 화자 중심의 지도 방법으로 지도하기에, 다소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

된다. 곧 객관 제시형의 시는 [주제- (화자-대상)]의 관계에서, 화자보다 대

상이 전경화되는 시이므로, 대상에 초점을 맞춘 시 교육의 방법이 보다 효

과적일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제- (화자-대상)]의 관계에서 텍스트 상호성의 활용은, 시 감

상 지도에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무엇보다 그에 따른 자료

의 확보가 문제가 된다. 특히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 작품의 확보가, 이 부분의 지도에 관건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지

도 결과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여전히 주제 제재별 유사성에 익숙해 있으므

로, 다양한 방법으로 텍스트 상호성의 확대와 함께, 그에 따른 구체적 지도

방법이 계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시도한 수용과 연계된 창작 지도는, 효과적인 창작 지

도의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창작은 수용과는 다른 측면에서 특성이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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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용의 방법과 창작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창작지도 방법이 계발되

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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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텍스트 상호성> <화자 중심 (A형 )>
3) 너를 위하여 <텍스트>

- 김남조 -

나의 밤 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 한다.

가만히 눈 뜨는 건
믿을 수 없을 만치의
축원

갓 피어난 빛으로만
속속들이 채워 넘친 환한 영혼의
내 사람아.

쓸쓸히
검은 머리 풀고 누워도
이적지 못 가져 본
너그러운 사랑.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소중한 건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나의 사람아.

눈이 내리는
먼 하늘에
달무리 보듯 너를 본다.

오직
너를 위하여
모든 것에 이름이 있고
기쁨이 있단다,
나의 사람아.

함께 하고 싶어 <화자 태도의 대조성>

- 학생작 K고 1년 -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 아플 때
나 찾아줄게
니 곁에서
아픔을
함께 하고 싶어.

너 기쁠 대
나 찾아 줄거야.
너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 될테니까.

너와
함께 있고만 싶어.
허전한 마음
쓸쓸한 뒷모습은 남기기 싫기에
함께 있고만 싶어.

내 곁에 있어줬으면 해.
너의 모습
언제까지나
간직하고 싶어.

그리움<화자 태도의 대조성>

- 유치환 -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임은 뭍같이 까딱 않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임 < [주제- (화자-대상)]의 유사성>

- 허영자 -

그윽히
굽어보는 눈길

맑은 날은
맑은 속에

비 오며는
비 속에

이슬에
꽃에
샛별에……

임아

이
온 삼라만상에

나는
그대를 본다.

어머니의 기도<화자 태도의 유사성>

- 모윤숙 -

노을이 잔물지는 나뭇가지에
어린 새가 엄마 찾아 날아들면
어머니는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산(山) 위 조그만 성당 안에 촛불을 켠다
작은 바람이 성서를 날리고
그리로 들리는
멀리서 오는 병사의 발자국 소리들 !
아들은 어느 산맥을 지금 넘나 보다
쌓인 눈길을 헤엄쳐
폭풍의 채찍을 맞으며
적의 땅에 달리고 있나 보다
어머니의 뜨거운 눈엔
피 흘리는 아들의 모습이 보인다
주여!
이기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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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텍스트 상호성> <화자 중심 (A형 )>

갈 대 <텍스트>

- 신 경림 -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을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가맣게 몰랐다.

- - -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향일화 < (화자-대상)관계의 유사성>

- 학생작 S중 3년-

그만을 바라보던

그만을 향하던

한 송이 꽃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의 따사로운 미소에 이리도 커버린 나는

동그란 그의 미소도

노오란 그의 목소리도

알알이 맺히기까지 사랑하기에

그를 닮아버렸습니다

나의 마음을 보고 있나요?

나의 향기를 느끼고 있어요?

나는 영원토록

그만을 사랑하는

한 송이 꽃일 수밖에 없음을…

그대는 알고 있나요.

목 화 < (화자 -대상 )관계의 유사성>

- 서 정주 -

누님
눈물겨웁습니다.

이 우물 물같이 고이는 푸름 속에
다수굿이 젖어 있는 붉고 흰 목화꽃은
누님
누님이 피우셨지요?

퉁기면 울릴 듯한 가을의 푸르름엔
바윗돌도 모두 바스라져 내리는데......

저, 마약과 같은 봄을 지내어서
저, 무지한 여름을 지내어서
질갱이 풀 거슴길을 오르내리며
허리 굽흐리고 피우셨지요?

국 화 < (화자-대상)관계의 유사성>

- 학생작 S중 3년 -

찬 소슬바람 스친
나뭇가지 아래

한 여름내 견딘
여문 꽃망울

모두들 갈 채비하건만
창공의 푸르름 앞에
고개 들어 반기는 소녀

시원한 햇살아래
여름내 정성스레 가꾼
비단옷 차려입고

임께 드리우는
한줌 정성의 향기
허공에 뿌리우고

파아란 하늘에 걸린
가을을 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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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텍스트 상호성> <요소 중심 (B형 )>
가을의 기도 <텍스트>

- 김현승 -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내 마음은 마른 나뭇가지
<작가, 주제, 표현의 유사성>

- 김현승 -

내 마음은 마른 나뭇가지
주여
나의 머리 위으로 산까마귀 울음을
호올로 날려 주소서

내 마음은 마른 나뭇가지
주여
저 부리 고운 새 새끼들과
창공에 성실하던 그의 어미 그의 잎사귀들로,
가랑잎이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마른 나뭇가지
주여,
나의 육체는 이미 저물었나이다!
사라지는 먼 뎃 종소리를 듣게 하소서.
마지막 남은 빛을 공중에 흩으시고,
어둠속에 나의 귀를 눈 뜨게 하소서.
내 마음은 마른 나뭇가지
주여
빛을 주고 밤을 가까웠나이다!
당신께서 내게 남기신 이 모진 두 팔의 형상을 벌려
나의 간곡한 포옹을
두루 찾게 하소서.
두루 찾게 하소서.

가을에 <소재, 표현의 유사성>

- 정한모 -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으며
가볍게 가을을 날으고 있는
나뭇잎,
그렇게 주고받는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로도
이 커다란 세계를
넉넉히 떠받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엄마의 치마 곁에 무릎을 꿇고
모아 쥔 아가의
작은 손아귀 안에
당신을 찾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제 오늘이
마침낸 전설 속에 묻혀 버리는
해저 같은 그 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달에는
은도끼로 찍어 낼
계수나무가 박혀 있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영원히 아름다운 진리임을
오늘도 믿으며 살고 싶습니다.

어렸을 적에
불같이 끓던 병석에서
한없이 밑으로만 떨어져 가던
그토록 아득하던 추락과
그 속력으로
몇 번이고 까무러쳤던
그런 공포의 기억이 진리라는
이 무서운 진리로부터
우리들의 이 소중한 꿈을
꼭 안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가을날 <소재, 주제, 표현의 유사성>

- 릴케 (전광진 역) -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던져 주시고
들판녘에는 바람을 놓아 주십시오.

마지막 남은 열매가 무르익도록 하명하여 주시고
남국의 날씨를 이틀만 더 베풀어 주소서.
무르익으리라 이들을 재촉하여 주시고
마지막 남은 단맛이
포도주에 듬뿍 괴게 하소서.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은 다시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이제 고독한 사람은 오래오래 고독을 누릴 것입니다.
밤을 밝혀 책을 읽으며 긴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러다 불안에 잠기면 가로수 길을 마냥 헤매일 것
입니다.
잎이 휘날리는 날에는.
추일미음(秋日微吟) <소재의 유사성>

- 서정주 -

울타릿가 감들은 떫은 물이 들었고
맨드라미 촉규(蜀葵)는 붉은 물이 들었다만
나는 이 가을날 무슨 물이 들었는고.

안해박은 뜰 안에 큰 주먹처럼 놓이고
타래박은 뜰 밖에 작은 주먹처럼 놓였다만
내 주먹은 어디다가 놓았으면 좋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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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텍스트 상호성> <요소 중심 (B형 )>

풀 <텍스트>

- 김 수영 -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 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눈 <동일 작가>

- 김 수영 -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풀 <소재의 유사성>

- 남궁 벽 -

풀, 여름 풀
요요끼들의
이슬에 젖은 너를
지금 내가 맨발로 삽붓삽붓 밟는다
여인의 입술에 입맞추는 마음으로.
참으로 너는 땅의 입술이 아니냐.

그러나 네가 이것을 야속다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자- - - - - - - -
내가 죽으면 흙이 되마.
그래서 네 뿌리 밑에 가서
너를 북돋아 주마꾸나.

그래도 야속다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자- - - - - - -
네나 내나 우리는
불사의 둘레를 돌아다니는 중생이다.
그 영원의 역정에서 닥드려 만날 때에
마치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될 때에
지금 내가 너를 삽붓 밟고 있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삽붓 밟아 주려무나.

벼 <주제의 유사성>

- 이성부 -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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